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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

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

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

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

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

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

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

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

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

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

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

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

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

(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

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뽁,보고르,땅그랑,끌라빠가딩,브까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우송료 (1부/1년)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뽁,보고르,땅그랑,끌라빠가딩,브까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땀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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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화이팅!
  인니 전 지역 한인회 회장단 한자리에 모였다.
- 제12차 한상운영위원회 자카르타에서 열려
- 제 13차 한상 리딩CEO ‘印尼포럼’ 개최
- 한인회와 민단이 만나다
- 인도네시아 한인회원, 세브란스 병원 의료혜택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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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전 지역 한인회장단 친선 골프모임 개최

지난 4월 25일 자카르타에서는 멀리 바땀과 수라바야, 

가깝게는 보고르에서 각 지방 한인회장단이 참석한 가운

데 친목 골프대회를 가졌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포함

한 총 11개 한인회 중 9개 한인회가 모여 6개조로 편성되

어 치러진 골프대회에서 김흥기 수까부미 한인회장이 영

예의 우승과 메달리스트를 동시에 차지하였다. 각 지방 한

인회장단들은 쉽지 않은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

해 만족해 하는 모습이었다. 변화되고 있는 지방 한인사회

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

에 따라 상호 협력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재인니한인회에서는 이번 모임을 위해 특별

히 각지방한인회의 기초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소

책자를 준비,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좀 더 활발한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관계를 이뤄나가기를 바랬다. 금년

도 3월 15일 설립된 빨렘방 한인회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빨렘방 한인회 이강락 총무는 설립된 후 바로 재인

니한인회로부터 한인뉴스를 받아보았다며 지방한인회 사

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회장단 모임 정기적 개최 결의

한인회장단은 친선골프모임일 마치고 자카르타의 한 

한인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선진 대사와 박용민 영사

도 참석해 이 날의 모임을 축하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일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 

등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대부분의 회장단들은 예를 들어 수까부미에서는 한

인업체의 힘이 지역경제의 70%에 달하는 등 한인사회의 

영향력이 양적 질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제

는 베풀 때가 도래했고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에 더욱 관

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다.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모든 회장단의 요구대로 앞

으로 정기적으로 뜻 깊은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의

견을 모아 모임을 발전해 나가자”고 전하고 바쁜 와중에도 

선뜻 참석해 준 지방한인회장들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인회 화이팅!

인니 전 지역 한인회 회장단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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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이선진 대사, 새로운 투자에 맞는 새로운 한인회 요
구 되는 시점이다

이선진 대사는 축하 메시지로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대

단히 탄탄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새로운 투자 몰려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다양해 지고 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한인사회의 갈등요인으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인회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

고 구심점이 되어 한인사회의 화합의 중추역할을 해야 한

다”고 전했다.

한인사회 홍보 위한 즉석 기금 마련 제안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홍보를 위한 즉석

기금마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 회장은 몇 주 전 회

사에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지 공무원들의 한국인에 대

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지

금 부터라도 신문사,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한인사

회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실추된 한인사회 이미지 제

고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500 USD를 먼저 재인

니한인회에 홍보기금으로 내놓았다. 이에 박동희 바땀회

장이 1000 싱가폴 달러, 조규철 부회장이 200 USD, 수라

바야 이광석 부회장이 200만 루삐아를 기금으로 내 놓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회장단이 되

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사회 홍보 기금 찬조명단

한현봉  보고르 회장 500 UD

박동희 바땀 회장 1000 싱가폴 달러

조규철 재인니한인회 부회장 200 USD

이광석 수라바야 부회장 200만 루삐아

* 모금된 기금은 재인니한인회에서 전체한인사회 
홍보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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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상운영위원회 자카르타에서 열려

- 2009년 제8차 세계 한상(韓商)대회 인천으로 선정

- 승은호 회장 한상대회장으로 선임

28~30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전 세계 40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제주 한상대회에서는 IT 등 첨단기술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와 새 정부 투자정책에 관

한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상대회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매칭 성사율을 높이고 기업별 전시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승은호 회장은 대회장에 선임된 뒤 인사말을 통해 “제주 한상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 CEO들은  지난 4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 개최 후보지로 단독 신청한 인천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의결권을 가진 32명의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참석했다. 

회의장을 찾은 이창구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한상대회를 유치해 인천시가 목표

로 하고 있는 국제적인 물류, 금융,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데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올 10월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개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한상대회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별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한상대회 직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특급호텔 4개를 완공하고, 인천대교를 개통하

는 등 행사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을 선

임했다.  또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 등 5명의 한상 CEO를 공동대회장

으로 임명했다.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ㆍTV가 주관하는 제주 한상대회는 오는 10월 

2009년 제8차 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임된
승은호 회장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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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한상 리딩CEO ‘印尼포럼’ 개최

- “자원외교 돕겠다” 한목소리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상(韓商)들의 리더급인 ‘한상 리딩CEO’의 13차 모임이 4월 11일 오후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의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한상CEO 30여명은 이날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지

난해 부산에서 개최한 제12차 포럼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 포럼의 운영규정 제정과 CEO 발전기금의 활

용방안 등을 토의했다.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리딩CEO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외교’에 앞장서달

라”며 “재단도 한상들이 자원외교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포럼의 임시의장을 맡은 말레이시아 헤니권코퍼레이션의 권병하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하는 경제살리기와 자원외교에 한상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인 코린도그룹을 운영하는 승은호 회장을 비롯해 라오스 코라오그

룹 오세영 회장, 미국 로열아이맥스의 정진철 회장,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천용수 회장, 미주뷰티서플라

이총연합회 손지용 회장,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방준혁 회장, 중국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등이 참석

했다.

승은호 회장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대 원자재 공급국 

중의 하나”라며 “특히 한국은 작년에 천연가스, 유연탄, 구리, 펄프, 니켈괴, 벙커C유, 원유 등 83억달러어치

를 수입했다”고 소개했다. 승 회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한상

들이 시설을 건설하면서 자원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한상 CEO들은 앞서 이날 오전 자카르타의 리츠칼튼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

DIN)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손경식 대한상

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회장,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박성철 신원 회장 등이, 인도

네시아 측에서는 유수프 칼라 부통령과 에너지 관련 장,차관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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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회원, 
세브란스 병원 의료혜택 여전히 유효

지난 2월 27일 한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으로 부

터 한인회-세브란스 병원간 의료협정을 5월 1일자로 종결하겠다는 통보

를 받았다. 타국 교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협력관계 종결의 이유였다.

하지만 교민사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승은호 한인회장의 세브란스 

방문과 한인회의 노력으로 한인회와의 의료협력체결을 계속 유지하겠

다는 통보를 세브란스 측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교민들은 세브

란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시 한인회원증만 제시하면 건강보험

을 100%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증진센터 검진비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인회 회원 등록 안내와 의료협력협정 병원 목록은 65쪽 한인회원 등록 안

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인사회 소식

재일본 민단과 재인니 한인회의 만남이 지난 4월 자카

르타에서 있었다.

교민,교포사회를 대변하는 양 단체가 자카르타에서 

만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양 단체의 문화, 사회 등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허맹도 민단 부단장과 이종태 사무총장 등 임원진들

의 방문목적은 양 단체간의 교류활성화에도 중심을 두었

지만 적극적인 교류의 방법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3일간의 민단의 한인회 방문기간 동안 양 단체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교류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발굴과 추

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즉 현재 양 단체의 재정적인 

부족분을 연계사업을 통해 채우고 또한 이러한 실무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의 토대를 닦겠다는 취지이다. 

민단과 한인회는 회의를 통해 토의된 안건들에 관해 다

각적으로 검토한 후 근 시일내에 작은 사항들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단은 방문기간 여러 한인기업체를 방문 등 재인니 한

인기업들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 규모에 많은 감탄사를 토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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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도네시아에 또 한번 우렁찬 태권맨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2006년, 2007년 한국대사배 인니 전국태권

도 대회에 이어 올해엔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청년사업

부가 후원하고 인니 특전사가 주최한 전국태권도 대회 

- KOPASSUS OPEN 2008 - 가 GOR Padjajaran Bogo에

서 17일 부터 4일간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었다.

경찰, 군인, 초등, 중등학생 등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인니특전사 56주년을 기념하고 인

니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의미 외에 올 1월 한인사회 청

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창설된 한인회 청년사

업부(위원장 이진수 부회장, 간사 한규성 운영위원)의 

첫번째 사업이라는데에도 의미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

다.

이진수 부회장은 “첫 개최된 특전사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한-인니 관계를 더욱 성숙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지원하게 되었다”고 

개최의 의미를 전했다.

오픈식에는 특전사 시범단들의 멋진 격파시험, 품세

를 응용하여 음악과 함께 흥겨운 율동을 시범한 한 초

등학교 시범단들은 자리한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

았다.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남용 공사는 축사에

서 “지난해 유도요노 대통령이 방한했을때 태권도 명예 

9단을 수여받았다. 태권도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하자 것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더욱 뜨거워 졌다.

특전사 사령관은 “한인회의 후원으

로 오늘 전국에서 모인 태권도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게 됐다”며 감

사를 표하고 대회 후원사들에게 일일

히 감사패를 전달하며 본 대회가 지속

적으로 개최되길 바랬다.

현재 특전사나 경찰의 경우 태권도 

외 5가지 무술중 하나를 선택해 익히고 

연마한다고 한다. 앞으로 좀더 한국인

의 혼이 담긴 태권도가 신체단련을 물

론 정신수양으로도 인도네시아에 정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월 울려퍼진 태권맨들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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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를

잊지 않겠습니다.

석별의 정 아쉬워 하며

한상운영위원, 리딩CEO 환송만찬 개최

한상리딩 CEO 대회와 한상운영위원회를 마친 전 세계

에서 참석한 거상들을 위한 환송만찬이 4월 13일 200여 

교민들과 어우러진 가운데 동남아 한상연합회 승은호 회

장의 주최로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경

쾌한 밴드음악을 배경으로 시작된 만찬에서는 멀리서 오

신 귀빈들의 떠나는 자리를 아쉬워 하듯 서로 서로 정다

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승은호 동남아 한상연합회장은 환송만찬사에서 

“해외에서 사업하다 보면 국제경기흐름에 민감하기 마련

이며 한국과는 다른 문화, 풍토 등이 우리의 사기를 꺾으

려 할때도 있지만 항상이겨내온 민족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며 요즘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환경이 어

려운 때 눈여겨볼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임을 다시한번 강

조했다.

이선진 대사도 축사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사회에 대해 

‘인니 대통령도 극찬하는 외국인 사회’라고 말을 이으며 

새로워지고 있는 대인니 투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준

비해 나가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랫다.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같은 민족을 뜨겁게 

맞아준 교민사회에 감사드리며 환송만찬의 주체인 승은

호 회장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며 감격의 눈물까지 흘

렸다.

이날 특별히 초대된 인니 경영자협회 회장인 소피아 

와난디는 축사에서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과 전망을 발

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1969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한-인니 양국의 대사관 관계를 맺게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그는 한국을 오랜 친구처럼 여긴다. 그는 국

가 서비스에 헌신하는 것을 생애 마지막 노력으로 삼길 바

간다며 외국인으로서 인니에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지

만 원칙을 잘 세워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성골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의회, 지방정부라는 인도네시아 3대 권

력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적인 인니 발전에 기여

할 것임을 밝혔다.

코린도에서 직접 제작한 인니 홍보 영상물 상영과 인니 

전통 민속춤 공연, 인니 밴드 공연등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환송만찬에 참석한 거상들은 인도네시아와 한인

사회를 경쟁적으로 기념하기라도 하듯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했고 환송만찬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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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외 JIKS 방문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상운영위원회와 리딩 CEO 대회를 마친 한국의 거상들

이 지난 4월  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구홍 재

외동포 재단과 정진철 로얄아이맥스 회장등 10여명의 인사들은 JIKS를 방문하

고 그 규모와 시설, 학생들을 위한 학교측의 세심한 환경들을 둘러 보며 감탄사

를 연발하였다.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JIKS의 규모가 이정도인줄은 

몰랐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외국에서 심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 학교재단과 

한인사회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여 외국계학교를 선호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학교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실력있고 우리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재인니 한국부인회 취미활동반 안내
2008년도에 회원들의 알차고, 보람된 삶을 위해 한국부인회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반을 개
설 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보람 있고 유익한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취미 활동반 안내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   릇
월요일

10:00-11:30
유은영 3월17일 부인회 사무실

769-2166
0812-924-1860

수지침
화요일

10:00-11:30
정혜경 3월18일 부인회 사무실 0811-805-187

서   예
목요일

09:00-12:00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25-7365
0815-936-9114

댄스 스포츠
수요일

19:00-21:00
krista 3월26일 부인회 사무실 526-0878

요   가 
월요일 4시
수요일 2시
금요일 3시

정순화 현재 활동중 테라스 아파트
725-8062

0813-8113-3009

상담실 수     시 정혜경 개인면담 0811-805-187

한인뉴스,
새 편집위원 맞아

한인뉴스(발행인 승은호)는 

5월 1일 현재 코린도 제지

사업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남규 이사를 새 편집위원

으로 맞이하였다.

김남규 편집위원은 영어칼

럼 등 다양한 기고를 통해 

한인뉴스의 내용을 더욱 알

차게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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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LG 전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LGEIN(LG Electronics Indonesia)이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상최고의 매출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GfK에서 

가전제품을 18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 최고 시장점유 회사에 수상하는 

GfK 2007 Award에서 6개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LGEIN이 금번에 GfK로부터 수상한 부문은 ‘오디오 홈시스템’, ‘홈시

어터 시스템’, ‘LCD 모니터’, ‘플라즈마 TV’, ‘냉장고’, ‘세탁기’ 로서 지난해 

5개 수상을 뛰어넘어 LGEIN이 명실공히 인도네시아의 전자부문에서 최

고의 브랜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홈시어터 시스템 부문에선 LGEIN은 LH-T252SC를 대표모델

로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51.8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최고

의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고, 히트모델인 42PC7RV를 위시한 플라즈마 

TV는 38.48의 시장점유율로 기존의 일본의 장벽을 훨씬 뛰어넘는 쾌거

를 이룩했다. 이외에도 LCD 모니터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영화감

상 등을 목적으로 구매자에 의해 선호되는 트랜드인 와이드형 LCD 모니

터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간 결과, 시장점유율 33.2%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의 시장점유율을 올렸고, 오디오 홈시스템(26.2%), 냉장고(24.3%), 세

탁기(21.3%)등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LGEIN이 인도네시아 

전자부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 통계는 독일에 본사를 둔 시장 전

문조사기관인 GfK의 인도네시아 현지법

인인 GfK 인도네시아의 조사결과로서 

GfK는 각 전자부문별로 인도네시아 전

역의 매출 자료를 수집한 결과이다.

LGEIN,

인도네시아 최고 전자브랜드!

- LGEIN, 6개부문 GfK 어워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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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기주 부사장)은 “인도네시아 

가전시장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지만 아직도 낮

은 전자제품 보급률에 머물러 있고 LCDㆍPDPTV 시장 성장

률이 80%에 달하고 휴대전화나 웰빙, 건강 관련 제품이 각광

받고 있는 등 전자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

하고 “LG전자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가전제품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22%)를 차지한 성공 비결은 먼저 소비자 성향과 

친환경 이미지를 반영한 상품개발 주력과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현지화, 지역사회 공헌, 종교행사 지원, 기부

행사, 장학금 등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법인장은 “한인사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인사회에 대해서도 인도네시

아 사회에 대한 기여 못지않게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라

고 말하며 한인사회에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

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카르타

한인뉴스 후원회 결성
한인뉴스 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 4월 29일 저녁시간 

자카르타의 한 한식당에서는 한인뉴스 편집부와 새로 결성

된 11명의 후원회원(회장 조윤행, 총무 주창규)들 사이의 첫 

만남이 있었다.

 한인뉴스 후원회장을 맡게 된 조윤행씨는 “지금까지 한

인뉴스 애독자이기만 했지만 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 

이 시간부턴 한인뉴스 편집부와 함께 교민들이 더 즐겨 찾

을 수 있는 월간지를 만드는데 확실한 일조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한인뉴스 편집부가 

변함없는 노력을 요구했다.

발행인 승은호 한인회장은 적극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준 후원회원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세계 

한인사회를 많이 돌아 다녀봤지만 우리 한인뉴스처럼 알차

게 나오는 잡지는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도 세계한인사회

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알찬 정보로 가득한 잡지를 만들겠

다”고 자리한 후원회에 약속을 했다.

보이지 않는 수고로 후원회 결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

람은 편집인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이다. 2004년도부터 한

인뉴스를 이끌어온 조규철 편집인은 “편집인으로 나설 때

부터 얼굴이 많이 알려져 사실 사업에는 지장이 많았다. 하

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값진 일이지 않나?”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히딩크의 말처럼 “지금에 만족

하지 않고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교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야 함을 느낀다”고 전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한인뉴스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섭외홍보분과위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고 자카르타를 비롯, 인도네시아 전역의 

교민사회와 타국 한인사회, 관련 정부기관들에 무료로 배포

하고 있는 월간지이고 순수하게 광고후원금으로만 모든 운

영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창출이 시급한 과제였다. 한

인뉴스는 앞으로도 튼튼한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문

화, 경제, 사회, 한인사회 소식 등 알찬 정보를 교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는 진정한 한인사회 소식지

로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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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부인회 ‘밥퍼’ 사역 동참

매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부인회는 올해 4월 14일에도 정

성으로 모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인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빈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한 도움을 

주고자 끌라빠가딩 지역의 I.B.C(인도네시아 밥퍼 센터 / 기아대책본부에서 파송 된 최

원금, 이현주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음)와 함께 현지 빈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에 동

참 했다 

현재 I.B.C는 딴중 뿌리옥 역사 부근에서 노숙자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시설도 없

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두번(화,목)씩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재 인니 한국 부인회에는 지난해 12월18일에 현지인 

노숙자들에게 후원금과 도시락, 치약, 칫솔, 음료수, 과자 

등 실생활품을 전달하였고, 올 4월 12일에도 후원금과 함

께 직접 밥을 짓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닭튀김을 만들어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에 동참을 했다.

빈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

기를 바라신다는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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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쓰나미피해 복원 조림완료

브 정보센타는 건축을 완료하고 지난 4.15일(화) 준공식

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최된 준공식에는 한국측에서 이

선진대사, 이종선 인니 주재 KOICA 소장, 산림청 관계자, 

인니측에서 Kaban 산림부 장관, Yusuf 아체주지사, 6개 

지역 시장, 군수,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축사에서 Kaban 산림부장관은 해일에 대한 피해를 완

화하고, 양식어류에 먹이를 제공하며 서식환경을 개선하

는 효과가 있는 망그로브숲이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지적

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이선진대사는 쓰나미피해에 대한 한국측

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피해가 복

구되고, 지역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밖에도 이 사업을 총괄하는 산림청 김상균 사업단

장은 현지 산림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행정의 전

수와 기술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내 교육과 수시 현지교육

을 실시하여, 주민들 스스로 조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국간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2004년 12월 발생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했던 쓰나미 피해를 복원하기 

위하여 ‘06～’08년 3년에 걸쳐 망그로브숲 550ha를 조림하고, 망그로브숲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한 정보

센타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과 경제에 이바지하고, 한-인니 양국간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

미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복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한, 인니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06년도 시작되었으

며, ’08년까지 망그로브숲 복원을 위한 조림사업, 정보센

타 건축 등 180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망그로브숲 복원을 위한 조림사업은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했던 반다 아체지역을 중심으로 5개지역을 

선정, 550ha의 조림을 완료하여, 쓰나미로 인하여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과 경제에도 기여를 하였으며, 

망그로브숲에 대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건축하는 망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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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섬유산업의 활발한 모습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헤럴드 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유력 경

제지 기자단이 방문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감소나 

생산성, 임금, 노조 등 문제들 섬유산업은 사향산업이라

는 이미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의 모습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의 주관으로 방문한 8개 경제일간지 기자들

의 주 목적은 생생한 해외 한국 봉제업체의 모습을 생생

히 전해 섬유산업이 더 이상 하향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

기자단은 이틀간 인니 봉제협회의 도움으로 세아, 한

솔, 두산, BPG 등 대표한국 봉제업체를 방문했다. 공장 

견학을 한 기자단 대체적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공장의 

규모면에서나 생산량, 활기를 띄는 분위기 등은 한국섬

유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분하였기 때

문이었다. 특히, 회사설립 10년이 안돼 매출 

1억불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PT. 두산의 열

정과, 모두가 니트쪽으로 선향할 때 보기드

문 스포츠웨어 아이템으로 묵묵히 최고의 자

리를 지키고 있는 PT. BPG의 모습들을 보며 

불가능이 없는 한국인의 투지를 생생히 목격

하였다.

한 기자는 “국내에선 아직 해외 현장의 모

습을 모른다. 해외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더불어 더 이상 

하향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

는 시간이었다”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곤 봉제협회 회장은 “대규모 기자단 방문이 처음

이다. 인니 진출 한국봉제업체의 활동상과 역할, 인니 경

제비중에 대해 국민에게 잘 알려 한-인니 경제발전의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며 기자단에게 요청하였다.

현재 인니에서 순수하게 봉재를 하고 있는 한국업체

(부자재, 협력업체 미포함)가 150~60여개에 이른다. 그

에 따른 고용창출도 25~3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인도

네시아의 지난해 섬유수출액이 118억 달러에 이르고 있

어 인니 전체에서 섬유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

다. 이 중 30억 달러 정도의 수출매출이 한인봉재업체에 

의해서 이뤄졌다.

한국 섬유산업 활성화 위한 유수 경제지 기자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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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에서는 현지학

교에 대하여 지원 가

능한 물품으로 TV, 

OHP, 음악실 의자, 

지난 4월8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전호신)에 

ANGGADITA II SDN(교장 Yuyun) 인도네시아 현지 초등학

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방문이 있었다.

ANGGADITA II 초등학교는 PT.ANEKA PANEL의 최

병우 사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 소개되었다. PT.ANEKA PANEL은 JIKS의 고등건

물 좌측의 테니스 코트의 지붕에 사용된 샌드위치 판넬을 

공급 시공한 업체이다. JIKS의 공사를 진행하며 최병우 사

장의 인니 현지학교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ANNGGADITA II 초등학교의 실정도 그 시기를 즈

음하여 알게 되었다. 

ANGGADITA II 초등학교는 KARAWANG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관할 초등학교 중 하나이다. 전교생 150명으로 

각 학년 당 30~40명 1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 10명, 

교장 1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교육환경은 지극히 열악한 상

황으로 한 교실에 중간 벽 없이 2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하고, 컴퓨터는 꿈도 꿀 수 없는 첨단 장치이다. 최병우 사

장은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자 

ANGGADITA II 초등학교의 만남과

JIKS 방문으로 이어지기 까지

칠판, 책장 등을 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4월 8일에는 ANGGADITA 초등학교 학

생 24명, 교장과 교사 6명이 JIKS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JIKS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학교 교육환경

을 둘러 보고, 수업에도 참관하였다.  ANGGADITA II 의 

Yuyun교장은 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학생들이 JIKS의 교육환경을 둘러봄으로써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 학생들이 성장하여 오늘의 

이러한 도움들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JIKS와 최병우 사장의 지원과 관심은 현지 학교와 학생

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미래에 대한 

교육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놀이터, 책상, 책장, 컴

퓨터, 음악기기 등을 지

원하게 되었다.  

 ANGGADITA II 초

등학교의 JIKS 방문

과 지원은 최병우 사

장의 요청과 JIKS의 현

지학교에 대한 관심으

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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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의 식물들은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되며 소화불량과 급

만성위염, 구토, 하리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정향뿐만 아니라 

방부제나 방충제로 많이 쓰는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과

일로 널리 알려진 구아바등이 속하는 식물군입니다. 부아 

잠부 아이르는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를 그 원산지로 하

고 있으며, 이후 인도를 거쳐 중국과 하와이등지로 유입되

어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두 가지의 종이 대표적인데 Syzygium 

quaeum (Jambu air kecil)과 Syzygium samarangense 

(Jambu air besar)이며, 말 뜻 그대로 하나는 조금 크고 또 

하나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Pini Jambu, 

일본에서는 Futomomo, 인도에서는 Rac apple, 미국에서는 

Rose apple이나 Water apple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부아 잠부 아이르는 서양의 작은 사과와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손바닥 위에 꼭지 부분을 올려 놓고 보면 정

말 작고 예쁜 종모양(bell-shaped)이 됩니다. 세워 놓은 그 

높이는 작은 것은 2cm정도이고 큰 것은 5cm정도 됩니다. 

블림빙이라는 과일처럼 광택이 있고, 익지 않았을 때에는 

하얀색이지만 점점 익으면서 새색시의 볼처럼 예쁜 붉은색

이 됩니다. 육질은 하얀색이며, 언뜻 보기에도 섬유질이 많

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아삭

슈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들과 친하지 않

은 과일 중에 하나가 “부아 잠부 아이르” 입니다.  어린 아이

의 입술처럼 연분홍색을 띠고, 그 표면이 매끄러워 유난히 

반짝이는 작은 종 모양의 과일 입니다.  그 크기가 아이들이 

한 손에 들고 베어서 먹기에 딱 좋은 법한 크기입니다. 

서양에서 Water Apple 또는 Rose Apple라고 이름을 지

어 부르는데, 사과 같이 생긴 붉은 빛을 감춘 이 과일의 외

형에서 기인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이름 보다는 

Baby Apple이나 Kids apple쯤으로 불리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까르르 웃으며 놀다가, 뛰어 나간 아

이들이 고사리 같은 두 손에 하나씩 들어 올 법한 과일…. 

햇살을 받아 빤짝이는 예쁜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쏙 들어 

갈 것 같은 과일 … 굳이 입에 넣지 않고 가지고 놀기만 해

도 아이들을 위한 쓰임새가 될 법한 과일….  그 생김새의 

어여쁨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사랑 받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아 잠부 아이르’ 입니다.

부아 잠부 아이르의 학명은 Eugenia Aquea Burm입

니다. 식물학적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

(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도금양목

(Myrtales), 도금양과(Myrtaceae)속하는 식물입니다. 도금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두 손에 담기는 과일 - 부아 잠부 아이르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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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 소리가 나고 물이 많으며, 달고 신 맛이 있어서 새콤 

달콤한 맛의 전형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것은 떫은 맛이 있어서 먹기에는 좀 거북한 감이 있습니다. 

그 맛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좀 고민되기는 하나 한국의 

사과와 수박과 배를 섞어 놓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게 

조금은 낯 설은 맛입니다.  

이 부아 잠부 아이르를 한의학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성

미가 한(寒) 무독(無毒)하며, 감(甘), 미산(微酸)합니다. 귀

경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

大腸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궐음간경(足厥

陰肝經)으로 들어가니, 생진윤조(生津潤燥)하며 보음양혈

(補陰養血)하고 이수소종(利水消腫)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성(寒性) 있고 폐경(肺經)과 대장경(大腸經)으로 들어

가니 중초(中焦)와 하초(下焦)의 수습운행(水濕運行)을 도

우며 이수소종(利水消腫)의 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약한 

산미(酸味)로 인하여 진액(津液)의 생성을 도울 수 있으니 

번조(煩燥)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족궐음간

경(足厥陰肝經)으로 들어가 음액(陰液)을 보충해주니 양혈

(養血)하는 효능이 더해진다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많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수분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A, 비타민B, 비타민C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도 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에 딱 잡히는 크기에

다가 그리 딱딱하지도 않으니 그냥 씻어서 손으로 들고 먹

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과일이라

고 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임신 

4개월과 7개월이 되면 주변의 친지

들이 모여 특별한 모임(요즘은 보통 

임신 7개월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

다.)을 갖게 되는데, 이 때 빠지지 않

는 것이 이 부아잠부 아이르라고 합

니다. 친지들이 모두 모이면 루작이

라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데, 여기

에 바로 부아 잠부 아이르를 넣어 먹

으며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 

자칫 허해질 수 있는 진액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되니, 이런 특별한 모임에 빠지기 어려운 과

일이 되는 모양입니다.

민간에서도 부아 잠부 아이르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한 

사례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 과일을 깨끗이 씻은 후 작게 잘라서 물과 흑설탕을 

섞어서 조린 것을 하루에 3번씩 마시면 어린이들이 밤에 오

줌을 싸는 야뇨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일 나무

의 껍질을 달인 즙을 꾸준히 마시게 되면 입 안에 나는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구창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일 나무의 잎을 말려서 

끓인 차를 복용하면 구취에 도움이 되며, 그 끓인 물로 씻으

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아 잠부 아이르는 보통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그 

과실을 거두어 들이니 그 때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얀색이 많은 것, 초록색이 좀 나

는 것은 덜 익어 맛이 그리 달지 않고 좀 떨떠름합니다. 새

색시의 볼처럼 예쁜 붉은 색을 구입하셔야 부아 잠부 아이

르의 새콤 달콤한 참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드

실 때는 냉장보관 하셨다가 그냥 씹어 드시거나 주스를 만

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넣으

면 그 아삭아삭하며 사각사각한 맛이 샐러드의 맛을 더 한

층 높여줄 것입니다.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

(kang.4333@gmail.com/021-7278-7410)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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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진 대사

Q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언론에서는 

‘2007년을 한-인니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빴던 한 

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인니 동포사회에서도 

동포 상공인, 문화인, 언론인들과의 꾸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신 대사님에 대해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일

을 하시는 대사’라는 호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임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인상에 남았

던 사업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업무

에 대한 부지런함과 열정은 대사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서 기인하는 것인지요?

먼저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저의 철학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기본 공무 자세가 아닌가요?

재임 기간 중 가장 심혈을 들인 것은 2006년 12월

에 성사된 한-인니 양국정상의 첫 번째 회담입니다. 제 

30여 년 외교관 생활 동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대사가 열 번 현지 외교부장관을 만나는 것 보다 양국 

외교부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열 번 

외교부장관 사이의 만남 보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정상간의 만남은 양국 간 구체적인 

문제해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분위

인터뷰 이사람

(생략)우리 교민사회가 인니 사회와 지금

까지와는 좀 더 다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10년 전 인도네시아가 경제

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타 외국인 사회와 

달리 떠나지 않고 남아 인니 재건을 우리 동

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곳에 좋은 이미

지 남겼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만으로

는 한인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오래 지

속시키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

다. 요즘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골프장

의 이미지입니다. 옛날 우리동포들이 현지

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생략)

서두의 이야기는 이선진 대사가 한인사

회에 전해주는 메세지로서 우리 한인사회

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지만 그 애정의 깊이

를 느낄 수 있었다.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대사라는 직분으로 

지낸 3년의 기간동안 우리 한인사회는 '부지

런함'의 대명사'가 된 이선진 대사를 만났다

는 것은 분명 행운이었을 것이다.

한인뉴스는 이임을 얼마남기지 않은 이

선진 대사를 만났다.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

가와 한인사회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 이선

진 대사를 통해 그간의 경험과 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인뉴스  25

기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만큼 대통령간의 만남은 

양국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큰 힘이 되고 이 후 어떻게 후

속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2006년도 6-7월 인니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일정이 족

자 대지진, 북한문제 등으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 협력의 주

요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1년 여 간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

국 양국 정상회담 때 주요협력 아이템의 물꼬가 터지고 다

음 해인 2007년 4월 한국의 경제인들이 대거 인니를 방문,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테스크 포스 설치 등 후속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인니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몇 나라 중 자기 말에 가장 충실하다는 인식을 분명

히 심어줬고 당시 유도요노 대통령으로 부터 ‘You are the 

man of Your words’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은 많은 인니 기업인들을 대

동하고 방한했고, 에너지 포럼 등을 개최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전, 매일경제에 찾아가 ‘인니에 관심을 가져달라, 필요하

면 글을 써 보내겠다’라는 부탁을 했지만 신임대사의 성

의 정도로만 보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지금 그들이 이곳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인니의 변화, 

국제사회에서의 변화가 한국이 인니로 관심을 돌릴 수 밖

에 없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만 이런 변화의 한 부분이 되

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많은 동포들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선진 대

사님의 사모님께서도 인니 동포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통

해 안방 대사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계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사부부라는 말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균형을 맞춘 두분 파트너 십(?)의 원천은 무엇

입니까? 두분 내외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제 아내는 ‘공무원 부인으로서의 당연한 내조를 하고 있

다’라고 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웃음) 최근 2년 정도 대

사관저에 많은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었습니다. 한국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할 것 없이 관계증진을 위해 일주일에 거

의 한두 번씩 관저에 초대했는데 저의 부인은 단 한 번도 

마다한 적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준 아내를 많이 고

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 부인들은 그 정도 

열정으로 내조들을 다 하고 있고 남편이 뛰면 부인도 뛰어

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게 반문을 하더라구요.

Q 외국인 최대 커뮤니티에 걸맞게 이제 동포사회에서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계각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동포사회를 단비처럼 적셔주

고 있습니다. 이선진 대사님께서 특히 문화의 중요성에 대

해 각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활성화 증진

을 위한 대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경제만으로는 나라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경제와 함께 문화(인적 교류)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합

니다. 문화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인적인 교류라고 생각하

면 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의 『문화공동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양국정

상회담 내용에 문화공동위원회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도 중요안건 중 하나였죠. 사실 2000년에 우리정부는 문

이선진 대사

양국 관계 증진의 한 부분 된 것에 감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상들의 만남은 양국관계의 계기

를 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인식의 변화

를 안겨주는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한-인니 양국

정상간의 만남 이 후 양국간의 관계가 상당히 활발해졌음

을 피부적으로 또한 통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저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외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4강 외교를 하다 보니 자원외교의 시대, '국제

교류'의 양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동북아쪽으로 위축되고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

해진 부분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우리정부나 국민의 시야를 다시 동남아로 돌리는데 조금

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올 4월에 『

매경포럼』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곳 부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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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화협력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몇 년 동안 국

회에서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협력협정

을 발효시켜 문화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매년 제도적으

로 양국문화교류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양국 문화 교류의 토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

습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가 됐었

고 금년 5월 서울에서 국장급 문화공동위가 열리게 됩니

다. 많이 진일보 했죠.

얼마 전 ‘예총’이 설립되어 문화의 중요성을 알려나가

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다

양한 개성을 유지하고 ‘예총’이라는 큰 테두리로 모여 서

로 격려해 주는 모습도 또한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한-인니 간 문화교류가 침체의 길에 있을 때 이

러한 한인 단체에서 문화적 기반을 넓혀주기를 바라고 있

습니다.

제가 본부에 있을 때 교민업무를 중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교민업무였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담당 영사가 정무, 보조, 영사, 비자 담당 등 다역을 하고 있

었습니다. 사실 적절한 업무환경과 효과적인 시스템이 없

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라는 식의 업무 방식으로는 

대처하기에는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결

국  그 후 비자담당 전문 영사가 이곳으로 파견되어 왔고 

또한 기통신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서울 여의도간 직통 랜

이 연결되어 영사업무가 실시간 체크되는 등 업무의 속도

와 효율성이 증가했고, 그 외 영사업무 행정요원 등을 많

이 늘려나갔습니다. 인원보강과 점점 컴퓨터화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간단축 효과를 보게 됐고, 서비스 개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순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시, 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것

을 바로 발생된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저 자

신도 직원들과 한 달에 한번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

고 직원들과 교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청취하고 있지만, 영

사업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을 교민들께서는 숙지하시고 만약 대사관의 대민서비스

가 좋지 않다면 바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 출발은 문제제기

인데 부탁드릴 것은 문제제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면전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언성을 높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민들이 있는데 같은 동포라는 자세로 공손하게 지

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재인니 동포 상공인들이 차지하

는 비중이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에서 지난해 신투자법을 발효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

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신노동법하에서 제

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인

Q  대사님의 부임 직후 인 2005년 7월 1일부터 비자발급

일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인니 방문 후 인니국적 동포들에 대한 한국 복수비자 발

급 등 동포들을 위한 대사관 영사과의 확연히 개선된 대민

서비스에 동포들은 놀랐고, 발로 뛰는 두분 공사님과 세분 

영사님의 친절함과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에 다시 한번 놀

라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찾는 한국동포들에게 부탁할 말

씀이 있으신지요?

대사관 문제제기 중요

문제제기는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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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정부와 한인기업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법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최근 대인니 한국의 투자

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

니다.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볼 때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청(BKPM)의 통계를 보면 2007년도 투자허가승인이 

2004년도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실재투자는 10배 증가되

는 등 인도네시아가 다시한번 투자매력 국가로서 인식되

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 볼 것은 투자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한국이 인도네시아

에 총 투자 한 6억3천만 달러 중 3/2 이상이 IT와 중화학공

업 등이고 5000만 불이 정도가 봉제 부문이었습니다. 지

금 한인사회의 70%가 봉제, 제조업이지만 점점 IT, 중화

학공업 등 신종투자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의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내부적

인 투자도 신장되고 있어 제조업 투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봉제쪽 투자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역

시 노동법으로 보입니다.

대사관과 코트라(KOTRA)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노동

부 관계자를 불러 세미나를 하는 등 노동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2009년 인

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어 내년까지 노동법에 대한 정

부의 결정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

라서 노동법 개정요구에 앞서 우리 교민업체가 지금껏 쌓

아온 효과적인 자체 해결방법 등의 교환/공유를 통해 작

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

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 대사관 주최

로 노동법 교민전문가를 모셔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역

에 따라서 임금상승률 계산법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최저

이선진 대사

노동법 해결 노력 지속
+

교민업체 자구책 정보 공유도 중요

임금 조사방법, 조사기준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스스

로 공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

네시아 정부측에 단시일 노동법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해 나가 사회 공론화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우리 교민사회도 이제부턴 인니 노동부 관계자만 

부르지 말고 우리 교민사회 노동법 전문가와 경험 있는 분

들을 불러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이러한 의견을 모아 지

엽적이더라도 현시점에서 맞는 자구책을 만들어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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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점을 찾는 게 훨씬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한-인니 간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우리 동포사회가 

대사관과 인니측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접

근해야 하는 게 바람 직 한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한인사회가 인니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외무장관은 교민

사회에서 하는 조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는 것

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 교민사회

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민사회

가 엉터리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이고 이러한 수준의 교민사회는 세계적으

로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사람

제부터 우리 한인사회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고민거리라

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교민사회가 인니 사회와 지

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10년 전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 

타 외국인 사회와 달리 떠나지 않고 남아 인니 재건을 우

리 동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곳에 좋은 이미지 남겼

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만으로는 한인사회의 긍정적

인 이미지를 오래 지속시키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

각합니다.

요즘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골프장의 이미지입니

다. 옛날 우리동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 벌

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골프장은 한국사람으로 

북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것 외에 현지 사회와의 교류를 

과거, 작은 한인사회로는 한계

변화 요구 수용 한인사회로 바뀌어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한국

학교는 몇 십 년 전통과 노력이 이룩한 성과인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한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상당

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인

니의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잠시 휴식 기

를 지나왔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

금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함께 새로운 교민이 들어오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한인회가 새로워진 환경에 맞춰 새 옷으

로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

다. 지금까지 해온 작은 한인사회, 한인회로 움직이면 적

잖은 불만들이 내부와 외부로 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예총의 문화요구, 젊은이들의 청년모임 등이 새로운 

요구 등은 그러한 요구 중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 이들

로부터 바꿔지길 바라는 새로운 주문들이 나올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에 맞게 한인사회를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이

Q  끝으로 한인뉴스는 재 인도네시아한인회가 월간 발

행하는 잡지로서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동포사회의 목소

리들을 담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

습니다. 한인뉴스에서는 대사님 인터뷰와 별도로 대사님

이 평소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서한 형식으로 

차월 호에 싣고 싶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별도의 서한

을 부탁 드립니다.

교민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

록 보고서 양식의 글을준비 할 예정입니다. 교민사회가 이

만큼 바빴고 한-인니 사회관계가 이만큼 나아졌으니까 이 

보고서를 보고 각자의 지표를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임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학교 경우

를 보더라도 제가 이국 

공관생활을 할때 제 자

식들이 북경, 동경, 상해 

등 큰 한국학교에 다녔

지만 이곳 한국학교가 

최고의 시설과 실력을 

바라는 것이 현지인들의 

바램으로 보입니다. 한

인회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가 이러한 시

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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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龍)의 눈물
김 문 환

인간은 각양각색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인해 예

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도한다. 이난영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울분과 저항을 <목포의 눈물>로 표출하였고 벽초(碧初) 홍명희

(洪命憙) 선생은 해방의 감격을 「눈물 섞인 노래」라는 서사시

로 낭송하였다. 1996년 11월 24일부터 KBS에서 방영된, 조선조 

개국사(開國史)를 다룬 드라마 속의 「용의 눈물」은 아직 시청

자들 뇌리 속에 잔설(殘雪)로 남아있으며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라는 뉴욕 출신 화가가 그린 「행복한 눈물」은 무려 83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치를 뽐내며 행복에 겨운 나머지 지금은 어느 재벌 

가의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눈물 중에서도 남북이산가족상봉 같이 평생 동안 

농축되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한 맺힌 눈물’이 있는가 하면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수병 유족의 ‘절제된 눈물’도 있으며 유괴 

살해된 안양초등학생 부모의 몸서리치는 ‘저주의 눈물’이 있는

가 하면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신정아의 눈물’도 있고 공

천에서 떨어진 현역의원의 눈물처럼 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

기적인 눈물’도 있다. 사정기관의 수장인 헨다르만(Hendarman 

Supandji) 검찰총장이 미화 66만불 뇌물수수 현장에서 체포된 부

하직원과 관련된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들 얼굴을 똑바로 바라

보지 못하고 탁상 위에 놓인 마이크만 내려다 보며 흘렸던 ‘치욕

의 눈물’의 여파는 지금 인도네시아 공직사회를 떨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눈물 중엔 역사의 흐름을 바꾼 ‘눈물 이

상의 눈물’도 있었으니, 태평양전쟁 초기에 야마모토 이소로꾸

(山本五十六) 연합함대사령관이 대본영(大本營)의 일개 육군 작

전반장인 쓰지 마사노부(辻政信) 중좌(중령) 앞에서 흘린, 소위 

「야마모토의 눈물」이 바로 그것이다. 

  기고에 부쳐

최근 자원사업, 바이오사업, 농원사업 등 각

종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는 

사업가들이 증가하여 이제 교민수가 4만명 선

으로 추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양

국 간의 교역확대에 따라 신규 기업진출이나 신

규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으며, 특히 교민사회 한인 2세대의 활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한인사회의 창설

자들인 한인 1세대의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나 개인

사업가들이 이곳의 상관습과 문화에 채 적응하

기도 전에 기망을 당하거나 시행착오를 범하여 

크고 작은 낭패를 보았다는 사례가 자주 귓전을 

두드린다.‘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이곳 인도네시아도 종교문제를 비롯해 

우리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

아 인도네시아식 관행과 규범을 이해하고 적응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항상 강

조되어 왔던 터이다. 하루하루 언론매체에 등

장하는 이슈나 주변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피상

적이거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수면 밑에 잠

겨있는 그 빙산의 본체는 무엇이며 어떤 기승

전결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다면 현지사정을 올바로 파악하며 현지인들과

의 대화를 좀 더 심도있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

이 되리라고 믿는다.     

2008년 4월, 자카르타

기고자, 김문환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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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941년 12월 7일(현지시간) 일본해군의 진주만기습으로 

개전된 태평양전쟁(일본측에선 ‘대동아전쟁’이라 호칭)에

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제국군이 처음으로 육상전투에서 패

배하여 일본군의 무적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전투가 바로 

솔로몬제도의 작은 섬인 과달카날(Guadalcanal)에서 벌어

진 백병전이었다.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전투에서 일본

육군은 연대급의 이찌기 지대, 여단급의 가와구찌 지대를 순

차적으로 파병하였으나 전멸당하자 자바 점령군의 주력 부

대였던 정예 제2사단을 차출하여 출병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42년 6월 초 미드웨이(Midway) 해전 이후 태평양 

상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일본해군은 사

단 규모의 대 병력을 수송한다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라 판단

하고 이를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때 대본영 육군참모본부 작

전반장인 쓰지 중좌는 캐롤라인제도의 트럭(Truck)섬에 사

령부를 두고 있는 연합함대사령부의 야마모토 대장의 기함 

야마도(大和) 호를 전격 방문한다. 야마도 호는 배수량 7만

5천톤급의 거함으로 ‘세기의 함’이라 불린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다. 매미가 고목에 붙듯 야마도 호에 가까스로 승선

한 쓰지 중좌는 이실직고하였다. “1개월 이상이나 보급이 끊

겨 과달카날섬의 육군 장병들은 풀뿌리와 도마뱀으로 연명

하며 바닷물을 마시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질, 이

질 등 열대병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전사자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바 주둔 제2사단을 파병하여 그러한 실패를 되

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군 측의 안전한 선단수송

이 필수적입니다.”

 

쓰지는 다만 솔직하게 현실을 설명하고 제독의 선처를 바랄 

뿐이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낱 육군 중좌의 의견

을 경청하던 야마모토 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해군이 방심하여 미군에게 빼앗긴 과달카날섬에 육군

을 상륙시켜 굶어 죽게 하다니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소. 

이 야마모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겠소. 필요하다면 

과달카날섬에 이 야마도 호를 들이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

시 선단수송을 육군의 요구대로 지원하겠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햐쿠다케(百武晴吉; 제17군 사령관) 중장이 

수송선을 타고 가겠다는데 이 야마모토의 체면을 봐서라도 

연합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六) 

부친의 나이 56세에 태어났다 하여 ‘이소로쿠(五十

六)’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야마모토는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의 하이라이트였던 ‘대한해협해전

(일본명, 쓰시마해전)’에 해군 소위로 참전하여 손가

락 두 개를 상실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태평양전쟁 

개전 2년 전에 연합함대사령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그

는 당시 일본해군에서 가장 유능한 제독으로 성장하

였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당한 진

주만피습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해 바로 진주

만기습작전을 입안하고 지휘한 적장(賊將)인 야마모토

를 히틀러보다도 더 사악한 인물로 규정하며 증오하였

다. 당연히 미군 당국은 이 야마모토를 제거하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통신첩보부대인 미해

군성 2246호실이 1943년 4월 13일, 야마모토의 전방

시찰계획에 대한 암호를 해독하면서 작전당일인 4월 

18일 아침, 존 밋첼 소령이 지휘하는 총 16대의 미육

군항공대 소속 P38 요격기들에 의해 야마모토 제독

의 탑승기는 솔로몬제도의 부겐빌(Bougenville) 상공

의 정글 속으로 격추되면서 야마모토는 전사하고 만

다. 일본 정부는 군의 사기를 감안하여 야마모토 대장

의 죽음을 일단 비밀로 부쳤다가 한 달 후에야 도꾜에

서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를 정도로 일본 국민들은 그

의 사망을 애통해 하였으며 그는 사후 해군 원수(元

帥)로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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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은 거두어 주시오. 우리 구축함으로 안전하게 상륙하

여 훌륭한 지휘를 해 달라고 한 마디만 전해주시오”

말을 마친 제독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좔좔 흘러내리

고 있었다. 진주만 기습작전을 기획하고 총 지휘한 연합함대 

총사령관인 노(老) 제독의 그 어느 구석에 이런 여린 눈물이 

있었던가? 쓰지 중좌도 그만 따라 울고 말았다. 이 눈물은 일

본해군의 운명이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전조였다. 일단 야마

모토 사령관의 결단으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해군 주력함대는 솔로몬 해역으로 출동하여 미국 해공

군을 견제하면서 자바해역으로부터  제2사단의 수송선단을 

직접 호위한다.”

그러나 야마모토 제독이 눈물까지 흘리며 지원한 제2사

단의 상륙작전은 대항군인 미 해병 제1사단, 해병 제2사단 

및 보병 제25사단의 막강한 전력에 밀려 또다시 궤멸되자 

대본영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번엔 수마뜨라 주둔군인 

제38사단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오기도 부려보았으나 결과

는 마찬가지였고 1942년 12월 31일 천황이 참석한 어전회

의 결정에 의해 잔여 일본군 패잔병들은 다음 해인 1943년 

2월초까지 과달카날에서 야반도주하듯 완전 철수를 단행하

여 태평양전쟁의 판도를 조기에 결정짓게 된다. 미군은 이때

부터 과달카날섬을 기점으로 ‘개구리작전’을 구사하여 태평

양 상의 일본 점령지를 하나 둘 탈환해 나가며 본토를 압박

하기 시작하자 일본군은 옥쇄전과 가미가제(神風)전으로 일

관하는 사이 다수의 조선인 징용자들도 포함된 3백5십만 명

이라는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하

게 된다.  

2008년 3월 31일자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지는 사회면에 「대통령의 눈물, 부통령의 실소(SBY 

tearful, Kalla laughs)」라는 제목을 뽑았다. 유도요노 대통

령이 3월28일 자카르타 도심지인 땀린가에 위치한 플라

자 인도네시아(Plaza Indonesia)의 영화관에서 「아얏 아

얏 찐따(Ayat-ayat Cinta; 사랑의 구절)」라는 방화를 마

지막 상영시간인 밤 9시30분에 대통령 전 가족과 53명의 

각국 공관장, 아부리잘 바끄리(Aburizal Bakrie) 사회복지

조정장관을 비롯한 7명의 각료 등을 초청하여 함께 감상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하비브르라흐만 (Habiburrahman 

El Shirazy)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눙 브라만띠요(Hanung 

Bramantyo)가 감독한 이 영화는 이슬람 종교를 배경으로 

젊은 남녀들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되며 3월 말까지 무려 3백2십만 명의 관객

을 동원하여 침체된 영화산업에 화제를 일으킨 작품이다. 

이 영화를 감상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종영 후 무대로 나

와 “이 영화에서 암시하는 이슬람 종교의 참뜻이 평화, 사

랑, 인내, 화합임을 깨달으며 세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고 

고백하였다. 유숩 깔라 부통령도 이보다 일주일 앞선 3월 

21일, 부부동반으로 몇몇 측근 각료, 골까르당 관계자들과 

함께 플라자 스나얀(Plaza Senayan)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후, “몇몇 장면은 이치에 맞지 않아 실소를 자아내

게 했다.”라는 냉소적인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가지 영화

를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구나 다양한 감상의 변을 내놓

을 수 있으나 양 진영 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아주 미묘

한 시점에 나온 상반된 언급인지라 그저 한편의 영화에 대

한 단순한 촌평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무언가가 허리

춤을 잡아 끄는 듯한 장력의 힘을 느낀다.

작금 인도네시아 국내정세는 2009년에 실시되는 국

회의원 선거,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 부통령 

양 진영 간의 알력과 암투가 수면위로 부상하며 노골화되

는 느낌이다. 수하르또 집권 시절 3대 재벌이던 가자뚱갈 

그룹(Gajah Tunggal Group)의 계열 금융사인 BDNI(Bank 

Dagang Nasional Indonesia) 은행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파산하면서 중앙은행 공적자금(BLBI; Bantuan 

Likuiditas Bank Indonesia) 회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중지결정(SP3)을 내린 이틀 후

인 2008년 3월 2일 일요일, 관련 수사팀장이던 우립(Urip 

Tri Gunawan) 검찰관이 부정부패척결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수사팀의 미행에 걸려 뇌물수수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어 검찰의 위상을 하루 아침에 바닥

으로 추락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처신했을 우립 검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용(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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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누구에 의해 발설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이 사건도 결국은 심상치 않은 권력암투의 산물이 아

닐까 의심되어진다. 그 며칠 후엔 유도요노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중 유숩 깔라 부통령이 이끄는 다수당인 골까르

당(Partai Golkar)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중앙은

행총재 국회인준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반란을 일으키기

도 하였다. 해외 체류 중 이 보고를 접한 유도요노 대통령

은 격노하여 귀국 시 관례로 되어 있는 부통령의 공항 마중

을 금지시킬 정도로 그 후유증은 깊은 앙금으로 남을 듯 하

다.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07년 11월 5일 실시된 북부말루

꾸(Maluku Utara) 주지사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소

속당인 민주당(Partai Demokrat)이 지지하는 따입 아르마

인(Thaib Armayin) 후보가 지방선관위(KPUD)에 의해 당

선이 발표되었으나 중앙선관위(KPU)는 이를 뒤집어 유숩 

깔라 부통령이 당수로 있는 골까르당이 지원하는 압둘 가

푸르(Abdul Gafur)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가 2008년 3월 

10일자 대법원의 판결은 중앙선관위(KPU)의 상기 결정을 

다시 무효화시켜 그 지역은 지금 양 진영 지지자들 간의 충

돌양상으로 치닫는 극도의 혼돈 속에 빠져있다.

2004년 대선에서 러닝 메이트를 이뤄 압승한 이후 동

상이몽의 한 배를 타기는 하였지만 그간 수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그런대로 유지되어오던 동반관계가 혹시 파국으

로 치달아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찾아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 간접적인 

파장이 우리 한인사회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며칠 전 플라자 인도네시아 극장에서 흘린 유도요

노 대통령의 ‘용의 눈물’이 66년 전 패망의 전조를 점지하

며 야마도 호 함상에서 흘린 「야마모토 눈물」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이다.

아얏 아얏 찐따(Ayat-ayat Cinta)

현직 대통령, 부통령은 물론 하비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요인들이 관람한 이슬람 종교 로맨스 영화로 32세의 신세

대 작가 하비브라흐만(Habibrahman)의 베스트 셀러 소설이 원작이며 카이로 소재 알 아자르(Al- Azhar) 대학에 유학 중인 인도

네시아 출신의 가난하지만 정의감이 넘치는 대학생 화흐리(Fahri)와 그를 둘러싼 네 명의 여성과의 애증, 인내,화합을 묘사한 작

품이다. 동부자와의 유력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Kyai)의 딸로서 같은 대학에 유학 중인 누룰(Nurul), 화흐리를 연모하다 배신으로 

돌아선 이집트 여성 노우라(Noura), 이집트 기독교인이였으나 화흐리와 사귀면서 코란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이슬람으로 개종하

여 화흐리의 제2부인이 된  마리아(Maria), 반미감정에 찌든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에 맞서 당당히 싸우는 화흐리를 목격한 후 운

명적으로 화흐리와 결혼에 이르게 된 터키계 독일 국적자인 아이샤(Aisha) 등 네 명의 여성 중에서 화흐리는 순수한 사랑의 감

정을 갖고 있는 마리아와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아이샤 사이에서 방황하다‘사랑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별개’라는 현실 

앞에  결국 마리아가 병사하게 되고 아이샤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종교적인 로맨스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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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며 경제발전을 국

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

고 있어 금융업과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한국 기업들의 인도

네시아 투자확대를 촉

구했다.

유숩 칼라 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선 매일경제

신문ㆍTV 주최로 유명 한인 기업인들과 인니 정부대표ㆍ

기업인 등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투자 증진을 위한 포

럼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의 재발

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유숩 칼라 인도네

시아 부통령,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손경식 대

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협 회장, 승은호 동남아한상회장, 

이기주 LG전자 현지법인장 등을 포함해 양국 정부 관계자

와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한-

인니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실감하기에 충분하였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는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계 은행들의 인도

네시아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 인

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를 위

해 인도네시아 전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한국 측

에 요청했다.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이날 환영인사말을 통

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하면 국제무대에서 리

더가 될 수도 없고 정치적인 역량도 발휘하기 힘들다”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경제를 강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의 재발견’
-  한 . 인니 경제 포럼 성황리 개최  -

“인도네시아 경제는 더 투명하게 변했고 정치도 과거 수하

르토 전 대통령 때보다 민주적으로 변했다”며 “요즘 인도

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존자원은 많지만 부패했

다는 종전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업을 더 개방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인도네시아 진

출을 추진하는 한국계 은행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아

울러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략적 경

제협력체제를 갖추자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정보기술(IT)과 중공업 강국이자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며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경제구조를 적절히 결합한다면 양국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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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자

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민간 

차원의 실질적 경제협력이 확

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 회

장은 “지난해 체결한 한국과 아

세안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 

FTA와 올해 매듭지어질 투자 분

야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

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주 LG전자 인니법인장

인도네시아 가전시장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자제품 보급률은 낮다. 전자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신상품이나 고가 제품 수요

도 높다. LCDㆍPDPTV 시장 성장률은 80%에 달한다. 휴

대전화나 웰빙, 건강 관련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LG전자

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가전제품시장에서 22%를 차지했

다. 시장점유율 1위다. LG전자의 성공 비결은 먼저 소비자 

성향을 반영한 상품 개발에 주력했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도 중

요하다. 소비자들에게 365일 동안 언제든지 빠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화도 성공 비결 중 하나다. 지역사

회 공헌, 종교행사 지원, 기부 행사, 장학금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소피안 와난디 인니경총(APINDO) 회장

인도네시아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로서는 유연

한 노동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제1과제다. 인도네시아에는 

140여 개 노조가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노

동법 개선도 필요하다. 노동법을 상당 부분 고쳐 보다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사분쟁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것이 투자 장려에 도움이 된다. 

열띤토론 :
인니투자환경 개선 & 에너지자원 개발

양국간 경협의 중요성을 역설한 오프닝 행사를 끝마치

고 양국의 경제인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선과 에너지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양국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은 무궁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

업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특히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양국 간 민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과 인도

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의 애

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준정부적 기구를 설치하자는 

이색적인 제안도 쏟아졌다

1세션 : 인도네시아 투자환경과 기회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서 39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

다. 1969년 칼리만탄에서 목재 수출부터 시작해 지금은 

근로자만 한국인 300명, 인도네시아인 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간 도전정신이 중요했다. 특

히 현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관습에 맞췄고, 현지인들과

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기술도 이전했고, 현지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사업을 확

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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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키 데 수기야르토 인니ㆍ한국경협위원장

한국 대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많이 진출한 반면 중소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에 투자정보를 제공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

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무역박람

회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 한

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분야가 아

닌 다른 분야를 찾아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2세션 : 에너지 개발과 경제협력 

 강영원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대우인터내셔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력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광물자원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도입 중인 ̀ 광물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광물자원 개

발권, 세제 등 규제가 많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되는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김대유 STX팬오션 사장

천연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는 수송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해상운송이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해상운송 비중이 전체 원자재 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수

송방안을 일찍 마련해야 한다. 칼리만탄에는 석탄 반출을 

위해 5개 석탄터미널만 있을 뿐이다. 더 지어야 한다.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확

충이 필요하다. 

 강태환 삼탄 부회장

삼탄의 현지 회사인 키데코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탄광을 갖고 있다. 198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인프라스트럭처가 부

족하고, 열대성 기후에다 탄광의 지리적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대담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단행했고 모든 기

후에서 유지되는 포장도로도 깔았다. 한국 정부와 인도네

시아 정부도 많은 도움을 줬다. 우리는 숙련 노동자를 만들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지인 6만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하도급업체에 사업 기회도 줬다. 한국에

서 채굴과 투명경영 경험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과를 이뤄

낸 요인이다. 현지 파트너와의 호의적인 관계도 중요하다. 

 밤방 헤르마완토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부사장

전력 수요가 매년 6~7%씩 증가하고 있다. 높아지는 전

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

원으로 석유와 비석유를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가 문제

다. 올해 석유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 중 35%고, 석유조달

비용은 전체 조달비용 중 75%를 차지한다. 

2011년에는 석유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석유조달비용

은 전체 에너지비용의 9%로 줄일 계획이다. 팜오일 등 새

로운 에너지원을 많이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력과 

지열 등 발전용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스크렙피아스 인드리얀토 인니 에너지 경제연구

소 소장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

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

다. 이 때문에 비전통적인 연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인

도네시아도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교역이 증가할 것이

다. 인도네시아와 협력 국가들이 서로 전문적인 에너지원

을 교류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협력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한-인니 경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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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주 인니 한국대사관 사증담당 영사 박 상훈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 생활 ^ OK ̂

재외동포사증 등 안내 

※ 동 제도는 2007년 3월 이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로 인니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이행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도 본인의 호적등본(지금은 가

족관계 서류로 변경됨)과 여권, 사진 2장, 수수료 80달

러이며 처리기간도 2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음. 

※ 예, 인도네시아인과 혼인 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동포

와 그 직계자녀에게는 3년간 유효한 재외동포사증을, 배우

자에게는 1년 유효 단기종합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국적상실 절차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에 의거 당연히 

한국의 국적은 상실 됨. 그러나 상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

지 않으면 국내 호적에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오해를 하

는 경우가 있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우선. 

-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확인서(공관 양식) 

- 가족관계 증명서(예전 호적등본) - 사본가능 

- 인도네시아 법무, 인권부가 발급한 서류 및 동 서류

의 번역문 

- 한국 여권사본 

- 인니 장기체류증(KITAP) 사본을 준비하여 

이번 호에는 인니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가족들에 대해 발급해 줄 수 있는 한국 사증 안내와, 
국내 입국 후 신청하는 (필요 시) 거소신고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개정 된 인니 
기업인 등 한국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실무적으로 문의가 많은 인도네시아 연수생제도에 대해 언급하였음. 연수생에 관
하여는 아직도 현지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연수생 개요, 절차, 기타 참고 사항을 안

내하오니 주변에 현지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국적자 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제도 개선 

▶ 경제활동이나, 결혼 등 사유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

득한 동포들이 과거에는 고국을 다녀오는데도 안타깝

게도 매번 사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인니 국적을 취득

한 동포 는 물론 자녀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공

관에서 직접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고국 출입국이 자

유롭도록 개선(3년간 유효한 사증) 

▶ 또한, 인니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반 복수 사증을 발급 하도록 개선 (1년 유효) 

인니 국적을 취득한 동포(자녀) 사증 

▶ 인니 국적을 취득한 동포 및 자녀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관에서 직접 복수사증을 발급이 가능 함. 동 복수사

증은 3년 유효기간에 한번 입국 후 2년간 국내체류가 

가능한 사증으로 취업을 희망 할 경우에도 별도 허가

가 필요 없음 (사증 종류 재외동포 사증 F-4) 

    ▶ 인니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 사증

(F-4)발급이 가능하고, 외국국적을 소지한 배우자는 

일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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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사증 등 안내

국적상실신고서(공관비치) 3부를 본인이 직

접 작성하여 공관에 제출하면 공관이 한국 법

무부에 송부, 법무부가 상실 신고 절차를 완료한 

수 관할 구청에 호적 상실사실 표기통보 및 관보

에 공고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공관 신청에서부

터 최종 절차 완료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 

호적등본에 상실신고 사실이 표기 되면 동 호

적등본을 발부 받아 공관에 재외동포사증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가족관계 서류

만 제출하면 동일하게 복수사증을 발급 할 수 

있음. 

재외동포 거소 신고 

1)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했거나 국

내에서 자격을 변경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

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외국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공관에서 재외동포 사증을 받아 입국 한 경우

와 일반사증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재외동포

사증으로 변경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국내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관에서 재

외동포 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는 90일 이내에 

또는 국내 입국 후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

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여권 

- 사진 2매(3.5cm X 4.5cm) 

- 호적등본(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용)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신청서) 

4) 재외동포자격(F-4)의 활동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

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

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의 제한 범위. 

- 단순노무행위 

-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 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

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국내 소관업무별 문의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별 주무 부서는 다음과 같음 

   관련정보안내 

1. 등기 :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www.scourt.go.kr ) 

(구)등기과  ▶ 부동산 등기과(변경, 부동산관련만 취급, ☎ 02-3480-1394) 

2. 호적 :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www.scourt.go.kr )  

(구)호적과  ▶ 가족관계등록과(변경, ☎ 02-3480-1389) 

3. 조세 : 국세청( www.nts.go.kr ) 

(구)민원실  ▶ 국세청 상담센터(변경, ☎ 1588-0060) 

4. 근로 : 노동부( www.molab.go.kr )

(구)근로기준팀  ▶ 근로기준과(변경) (근로기준법담당 ☎02-503-9742) 

(구)임금근로시간정책팀  ▶ 근로조건지도과(변경, ☎ 02-503-9742) 

5.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 기획재정부(변경) 

(구)외환제도과 ▶ 외환제도과(현행유지, ☎ 2150-4753~6) 

6. 부동산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 국토해양부(변경) 

(구)토지관리과  ▶ 부동산산업과(변경, ☎ 02-210-8287~92) 

7.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 ▶ 교육과학기술부(변경) 

학교정책국장 2100-6440 (구)학교정책과 ▶ 학교제도기획과(변경) 

2100-6450  재외동포교육과(변경) 2100-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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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주의하면 현지생활 OK

8. 여권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구)여권과  ▶ 여권과(현행유지, ☎02-720-2736) 

9. 해외이주신고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구)재외동포협력과  ▶ 재외동포협력과(현행유지, ☎ 02-720-

2728) 

10. 의료보험: 보건복지부(www.mohw.go.kr) ▶ 보건복지가족부

(변경) 

(구)보험정책과  ▶ 보험정책과(현행유지)(☎02-2023-7391~9) 

11. 주민등록: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 행정안전부(변

경) 

(구)주민과  ▶ 주민제도과(변경, ☎2100-3991), 주민서비스과(변

경, ☎2100-1753) 

12.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구)대한법률구조공단 ARS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센터(변경, ☎132) 

        

인니인 복수사증 발급 
      

▶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 인도네시아인 중 자원. 에너지 관

련 우리 기업이 초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관에서 직접 복

수사증을 발급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일정에 구애 받지 않

고 수시 출입국 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

공하고 있음 

※ 예전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자 에 한해 공관이 접수하여 본국

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가능 

▶ 기타 수시 한국 출입국이 필요한 자 및 국영기업체 근무 임

직원에 대해서도 공관에서 직접 복수사증을 발급 할 수 있

음 (유효기간 1년/체류 기간 30일) 

- 과거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

실이 있는 자 

- OECD국가(30개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2년 이내 동 국

가를 2회 이상 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 자 

- 상기 목적에 해당한 복수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자의 배우

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 OECD 국가 

아시아: 일본, 한국(여행 대상국 제외)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

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기타: 멕시코, 호주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인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

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방을 위해 여건을 조성 중

에 있음. 복수사증 확대뿐만 아니라 사증 없이도 입

국이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음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은 비록 한국 입국 사증이 없을 경우라도 

입국이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와 절차

는 다음과 같음 

① 미국, 일본, 캐나다를 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 하거나 

반대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인

니로 귀국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증을 받지 못하

고 입국 하였으나 공항만 에서 입국을 허가 받은 경

우  

③ 2년 이내 4회 이상 출입국한자도 무사증 입국이 가

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복수사증을 발급

할 수 있음 

       

연수생 제도에 관하여 

① 연수생 개요 
o 과거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회사가 임의로 모집한 연

수생을 한국 측 고용주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으나 동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미 폐지되고 2007년부터는 고용

허가제가 적용 됨 (2005년 산업연수생 제도의 비리 및 

병폐로 인해 1년간 신규 유입을 중단 한 바 도 있음) 

o 현재 국내에는 약 2만 명 가량의 인도네시아 연수생

이 체류 중으로 그 중 불법체류자도 6천명에 이르고 

2007년도에만 약 5,000여명이 신규 취업자로 입국

하였음. 국내의 고용주들은 인도네시아 취업자들을 

선호하는 편이나 비교적 송출 수속이 타 국가에 비

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 연수생은 국가별로 ooo명씩 쿼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내의 고용주가 선택하는 국가와 후보자들 가운데 계

약이 성사되어야 가능하므로 송출 인원에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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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부 기관으로 송출 창구가 단일화 

되었으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고 보자는 

식의 편법이 성행하고 송출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경

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이 연

루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음 

   

o 비록 국내 고용주와 계약이 완료되고 한국 법무부로

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

이 적발될 경우 불허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적발 된 사

례도 다수 있음 

   

② 고용허가제 

o 고용 절차

- 인도네시아 연수생 희망자가 구직등록(인니 송출보호

청 BNP2TKI)을 하면, 송출보호청은 그 명단을 한국

에 송부 함 
※ 구직 조건으로 인니 연수생은 신체검사와 한국어인증시험

을 통과 하여야 함 

※ 한국어 인증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곧 바로 취업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고용주와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가

능하며 그 비율은 현재 2:1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07년 어업분야에 한해 한국어 인증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

이 약 1,000명 정도를 배정한 적이 있으나 이미 종결되었음

- 한국 사용자 측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구직 

신청을 하고, 이미 인니 정부에서 송부한 구직자중 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증발

급 인정서를 법무부에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동 허가

자 명단을 다시 인니 측에 송부 하여 송출보호청이 직

접 공관에 사증을 신청 함 

o 한국어 인증시험 

- 한국어 인증시험은 2008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 시기는 미정임, 2007년도에 

이미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17,0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을 모두 고용 알선해 주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임 

- 2007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신규 입국한 인원은 실제

로 5,000여명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의 고용주가 어

느 나라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한국어 인

증시험에 합격하고도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 됨 

- 기존의 합격자들은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

이므로 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및 편법 입국 시키

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증을 위조하

여 출국시키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음 

- 최근에는 아예 한국어 능력 테스트 참가란 명목으로 금

품을 갈취하거나 한국 내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에 참

가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명 이상의 후보자들을 속

인 사례도 발생 

        
※ 따라서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

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므로 현지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

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 함   

▶ 인니 송출보호청의 대리인 혹은 대행업체로 지정 

되어 업무를 대행한다..... 

▶ 송출 보호청이 지역별 또는 지방의 대리인을 지

정해 주었다...... 

▶ 한국어 인증시험 통과 없이도 구직 가능하다.... 

▶ 특정 한국어 학원에 우선 등록 하면, 한국 취업까

지 보장 한다.... 

▶ 한국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국어 인증시험 문제

집이 있다.... 

▶ 고용허가제 이외 특정 분야 쿼터를 별도로 받았다.... 

▶고용허가제와는 관계없이 한국회사와 계약서만

으로  도 사증을 받을 수 있다..... 

▶ 인니 송출보호청에 이미 등록된 명단과 교체해 

줄 수 있다.... 

▶ 한국어 인증시험이 폐지 될 것이다..... 

▶ 한국의 문화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별도 

한국어 인증시험이 필요 없다..... 

▶ 한국 회사를 상대로 원하는 인원만큼 인니 연수

생을 보내 주겠다.....등등

국내 회사에 연수목적으로 파견 

▶ 해외 현지 투자법인은 (제조업에 한) 일정 조건 하에 

본사에 1년-1년6개월 간 연수생을 파견할 수가 있으

며 (해외투자 법인 연수생), 본사가 소재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90일 이하 단기상용

사증을 발급 받아 관련 회사에 파견하여 단순인력으

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다만, 교민 기업의 인력 운영상 애로 사항이나 그 타

재외동포사증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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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인정 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과거 일부 회사가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을 자사 직원이 아

닌 외부 전문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주로 일반

연수생 희망자) 소개 받아 위장 파견하려는 시도가 적발

되어 한국 법무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공관 사증 심사도 비교적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음

※ 장기 연수생이 아닌 90일 이하(공관 발급 사증) 사증은 전

문 기술의 전수, 수입기계 운용요령 습득, 설비이전을 위

공지사항

○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및 첨부 서류 

대상자 첨부서류

1. 재외동포 (인니국적동포) ○ 호적등본 (최근3개월이내)

2. 재외동포 자녀
○ 가족관계서류(KARTU KELUARGA, 출생증명서 등) 

중 택1

3.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방문자

○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 . 이민자 임을 입증하는 서
류 또는 해당국 출입국사실(여권상 출입국심사인 등) 
입증서류

4.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단기상용) ○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계 입증서류

5. 최근 2년이내 한국을 4회이상 방문한 자
○ 여권 상에 나타난 출입국사실 또는 출입국 기록 전

산조회로 확인

6. 우리나라와 자원 . 에너지개발 . 판매 등을 위하
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
국하여 삼당 .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단
기상용)

○ 우리나라와 자원 . 에너지개발 . 판매 관련 계약서 또
는 국내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자원 . 에너지관련 기
업 등의 입증 자료

7.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단기종합) ○ 혼인 및 가족관계 입증자료

8.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기종합)

○ 배우자 및 자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 여권 상 동반자로 등재된 경우 별도 제출서류 생략

※단기상용(C-2) 복수비자 신청 시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중 택 1

한 사전 교육 등에 해당하나 단순 노무, 반복 업무 (예, 봉

제공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출입국관리법상 위법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으며 실제로 단속 될 경우 고용주 및 연수

생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됨

※ 경우에 따라 일부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했는데 국내에서 

체류자격 이외 활동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사례가 있음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생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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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자문회사의 A회장은 ‘가치 투자’를 모토로 

내세웠다. ‘가치 투자’가 거창한 듯 보이지만 그 분의 

일화를 보면 쉽게 와 닿는다.

A회장은 한국산 껌이 중국에서 히트를 친다는 기사

를 읽고 색다른 투자를 하였다. 남들이 제과회사에 투

자할 때，눈을 돌려 은박지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생각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도 무릎을 치

게 된다. 껌은 특성상 은박 종이에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껌이 팔리면 껌과 똑같이 수요가 늘어나

는 것이 껌종이다. 그렇다면 은박지 회사도 호황을 누

릴 것임이 분명하다. ‘블루 오션’이라는 말을 몰라도 생

각이 한 발짝만 더 나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였

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한 발짝을 더 나가지 못하고 

뒤늦게 무릎만 치는 것일까?

논술도 이와 같다. 창의적 사고라 하여 남과 다른 사

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도통 아이디어가 반

짝거리지 않는다. 고정적으로 흘러가는 사고의 방향

을 한 번만 틀어 주면 좋은 발상이 나올 것 같은데，사

실 그것이 어렵다. 논리적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 보면 

‘앞뒤가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뒤가 맞다

는 의미는 주장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주장은 항상 전제에서 나온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

서 그 예를 찾아 보자.

솔로몬 왕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

자 앞에서 아이를 반

으로 나누라고 판결

을 내렸다. 판결 자

체만 놓고 보면 

솔로몬 왕은 

천하의 폭군

이다. 백성

들의 목숨

을 물건처럼 가

볍게 여기는 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판결에 깔린 

전제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모성이 강한 어

미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솔로몬은 아이를 나누라는 명을 내렸다.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하고 현명한 왕이 되었다.

이처럼 전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주장은 참이 되기

도 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껌에 앞서 껌종이를 
생각하자

황현주 선생님과

논술 따라잡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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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삼단논법의 형식을 살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자.

모든 새는 난다.

닭도 새다.

그러므로 닭도 난다.

이 논증의 주장은 ‘닭도 난다’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

은 주장을 우리는 단순히 바보인 소치로 생각하고 말

도 안 된다고 반박할 뿐이다. 그러나 상대가 깔아 놓은 

대전제인 ‘모든 새는 난다’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면 상대는 당황하게 된다. “모든 새가 나는 것은 아니

다. 그래서 닭은 못 난다”고 주장할 때，우리는 논리적

인 사람이 된다.

대입 논술에서는 입장이 다르거나 견해가 다른 주장

에 대해 반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럴 

때 ‘주장’만 보지 말고，’전제’를 찾아 보자. 상대의 전

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면，잘못 끼워진 첫 단추

를 찾아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충고가 

옳음을 입증하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겁먹지 말고 상대의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전

제를 찾아 보자. A회장이 껌의 전제로 껌종이를 생각

해 큰 수익을 얻었듯이 우리도 상대의 주장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껌종이를 찾아 보자. 

그렇다면 홈쇼핑이 호황을 누리는 요즘 우리는 어디

에 투자하면 좋을까?  홈쇼핑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무

엇일까? 상품? 그것은 홈쇼핑만이 가진 독특한 전제는 

아니다. 홈쇼핑은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달을 통해 물건을 받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전제로 깔리게 된다. 그렇

다면 홈쇼핑이 호황이라면，택배회사에 투자하면 되

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찾는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논술에서도 창의적일 수 있고 투자에서도 짭짤한 수익

을 얻을 수 있으니，참 실용적인 사고 방법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논리적인 것은 앞뒤를 생각

하는 것이다. ‘앞뒤’에서 ‘앞’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

제이다. 오죽하면 ‘앞 전(前)’ 자이겠는가? 전제는 거창

한 것이 아니라 껌종이다. 한번만 앞을 내다보며 껌종

이를 찾아 보자.

북극곰은 겨울에
도 콜라를 마신다

몇 해 전 한겨울에 코카콜라 선전이 TV에 나왔다. 

무더운 날 시원함을 얻기 위해 마시는 콜라를 추운 겨

울에 광고한 것이다. 그것도 북극곰이 등장하여 눈 덮

힌 빙하 옆에서 시원하게 콜라를 들이켜는 모습은 낯

설었다. 날씨가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을 만큼 바

뀌기는 했지만，겨울에 그것도 북극곰이 선전하는 코

카콜라 광고는 생소했다. 더 이상했던 것은 그런 광고

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신이었다. 광고란 것

이 짧은 시간 동안 전개되고，자주 등장하다 보니 비

판력이 무뎌진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

이 보이지 않는 전제와 결과를 찾게 만들기에 억지로 

의심의 고삐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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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따라잡기

콜라는 여름을 상징하는 음료이고 여름에는 당연히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매출이 

급감한다고 한다. 회사는 겨울에도 매출을 올릴 자구

책으로 광고를 이용한 것이다. ‘더 추운 곳에 사는 북극

곰도 콜라를 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겨울에 콜라

를 즐기세요!’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직접적이지 않

았지만，이런 주문을 담고 있었다.

광고가 나간 이후 코카콜라 매출은 상승했다. 북극

곰이 등장한 콜라 광고는 우리의 의식에 파고들어 교

묘하게 겨울에도 콜라를 들이켜게 만든 것이다. 이것

이 광고의 힘이라고 감탄하기 전에 광고가 파생한 결

과에 우리는 은연 중에 당한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라

고 주장해도 광고주의 의도를 교묘하게 천의무봉으로 

꿰맨 광고에 깜박 넘어간 게 사실이다.

우리는 숨은 주장이나 파생될 결과를 간과하는 경

우가 많다. 지난 주 이 코너에서 “논리적이라 함은 앞

뒤가 맞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앞’이 주장의 

전제에 해당한다면 ‘뒤’는 주장에 의해 파생되는 결과

다. 논술에서 제시문이 전제와 주장만 담고 있는 경우

가 있다. 서강대 논술 기출문제 중에 ‘세계시장에 가구

를 수출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쓰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

를 풀 때 주장이 낳을 파생적 결과를 적용해 보자. 제시

문은 생산자의 처지에서 문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생

산품을 소비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자. 생산자가 물

건을 만든 뒤에 나오는 것은 유통과 소비자의 소비활

동이다. 그래서 남들이 생산자의 처지에만 머물러 있

을 때，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처지를 글로 써보는 것이

다. 문제에서 요구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라는 것

도 어찌보면 생산자 처지뿐만 아니라，유통업자，소

비자의 처지까지 고려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다양한 측면’이라는 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광고 카피에서 ‘다이아몬드

는 영원히’(영화 007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문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생산자의 처지에서만 보면 잘 풀리지 않는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한정적이어서 가격이 비싸진 

것도 원인이지만，소비자 처지에서 접근하면 더 쉽게 

해결된다.

‘영원히’라는 광고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암시

를 남긴다. 사실 ‘영원히’ 뒤에는 자연스럽게 ‘간직하

라，소유하라’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물

로서 가치가 있고，불변하기에 소비자들은 다이아몬

드를 사면 그것을 계속 소유하고 팔지 않게 된다. 지금

도 장롱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반짝거리는 다이

아몬드가 나에게도 있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소유성때

문에 수요는 계속 생기는데，공급은 더 늘지 않아 가

격은 올라가는 것이다. 생산자는 광고를 통해 교묘하

게 소비자의 심리를 조정해서 가격을 올린 셈이 된다. 

우리는 주장에 의해 파생될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튼튼한 전제에서 출발하

고，정확한 것이라 해도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 

그것에 의해 파생될 결과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관점

과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남의 주장도 논박의 여지가 없

다고 생각하지 말고，그 주장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퇴색할지 이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

다. 특히 대입 논술에서 제시문에만 매몰되지 말고，

제시문의 주장대로 할 경우 파생될 결과를 생각해 보

자. 한 걸음만 다음 단계로 생각을 뻗어나가야 한다.



탐방을 마치고 난 후 시간이 좀 지난 지금, 그 때 찍었던 사진

들을 들춰보면서 그 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니 그 날 간접적으

로나마 만날 수 있었던, 이 땅의 질곡 많은 세월을 살았을 그 영

혼들이 아직도 울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 문화탐방을 참여하기 전에 탐방을 진두지휘하시는 사

공경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겁을 많이 주셨다. 하루 일정이지

만 소화하기 힘든 일정일 수 있고 험한 곳에 가니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시던지. 그래서 평소엔 잘 쓰

지 않는 모자도 챙기고, 마치 등산이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사실 모임 장소에 도착한 후에야 그 날 우리의 행

선지가 Sunda Kelapa(순다 끌라빠)라는 것을 알았고, 처음 만

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 날 내

게 펼쳐질 여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지식도 갖지 못했기에, 

하얀 도화지를 들고 사생대회에 나가는 초등학생 어린애마냥 

들뜬 기분이었다. 며칠 내내 햇볕이 강했던 자카르타 날씨였는

데, 그 날 아침에는 조금씩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순다 끌라

빠에 도착했을 때 날은 흐려 있었고, 간간히 바람도 불었던 기

억이다. 도착하자마자 이 곳 특유의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색

의 가이드가 탐방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다 끌라빠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찬

찬히 살펴보았다. 순다 끌라빠는 자카르 타에 있는 

6개 항구 중 하나로, 예전 네덜란드 식민

지배 시절, 바타비아의 주요한 무역 물

품을 교류했던 곳이다. 부둣가에는 배

들이 질서정연하게 차례로 정박해 있

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범선들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기

한 광경이었다. ‘범선’ 이라는 말이 주

는 느낌도 옛 느낌이 새록새록한데, 

아직도 운항이 가능하다니! 그 목선

을 ‘삐니시(Pinisi)’ 라고 하는데 부기

스(Bugis) 종족들이 만든 배라 한다. 

부기스 종족은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섬을 근거지로 하는 종

족인데 12-13세기부터 해양무역을 통한 활약이 유명하여 인

도차이나반도부터 호주까지,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꽤 

넓었다. 가이드 아저씨 말로는 부기스 종족은 무척이나 성질도 

급하며 거친 종족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싱가폴 

지하철역 이름 중에 ’Bugis’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 근처 

지역이 싱가폴이 탄생하기 전 부기스 종족들의 무역 근거지였

다고 하니, 그들의 활약상을 짐작해보고도 남는다. 어쨌든 그 

범선들이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섬을 왕래하면서 짐

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왔다. 그 배들 중에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아직 예전 범선 형태를 그대로 간

직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돛과 키만 조정해서 배를 움직

였지만, 지금은 배 안에 기계 엔진을 설치한 것들이 많다고 했

다. 설명을 듣고 나서 직접 배에 오르는 체험을 했는데, 단지 배

와 둑 사이에는 나무 널빤지 두 개가 걸쳐져 있을 뿐이었다. 아

래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아뿔싸! 막상 널

빤지 위에 올라가보고 나니 심장이 어찌나 요동치던지. 그래도 

이번엔 널빤지가 두 개라 다행이라는 어느 참가자분의 말씀을 

듣고(지난 번 문화탐방때는 단 1개에 의지해야만 했었다고), 마

음 단단히 먹고 배로 올라가 보았다.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올

라간 배는 생각보다 컸고, 2층에 올라가 보니 선장실로 보이는 

좁은 선실에 예전에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방향키가 아직 있었

다. 엔진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돛을 조정하여 배를 움직인다고 했다. 배

에 있는 선원들은 배를 고치거나 보수하

느라 다들 바쁜 모습이었는데, 나무로 만

든 배이기 때문에 틈이 잘 생기는 것 같았

다. 그 틈은 모두 대나무 톱밥을 이용해서 

메우고 있는 것도 독특한 광경이었다. 2층 

선실에서 내려올 때, 배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조그만 TV에서는 최신 유행 음악의 

뮤직비디오가 상영되고 있었다. 왠지 박물

관에 전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배인데, 텔

Sunda Kelapa
처절한 옛 인니 삶의 발자취를 체험하며

김 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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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앞에 선원들이 모여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졌다. 그런 걸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선

원들이 이 배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배가 간직하고 있

는 역사가 계속, 자바 해를 떠돌게 되겠지.

 부지런히 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뒤로 하고, 쪽배

를 타고 수상가옥이 있는 Kampung Luar Batang으로 건너갔다. 

한 배에 5명씩 타고 바다인지 강인지 모를 잔잔한 물 위를 건너 

수상가옥이 밀집해 있는 마을로 들어섰을 때의 첫 인상은 충격

이었다. 쓰레기 위에 세워진 마을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

의 아래 흐르는 바다위에는 너무도 많은 이물질들이 셀 수 없이 

잠겨 있었다. 이 마을의 역사가 400년이나 되었다는 것도 놀라

운데, 그 환경의 척박함에는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다. 나무 널

빤지로 연결된 좁은 골목길 위를 지나가니 이젠 우리나라에서

도 보기 힘든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아

이들이 뒹굴며 놀고 있고 할 일 없어 보이는 노파는 모로 누운 

채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무다리 위에서 만

난 아이는 불만이 가득 섞인 표정으로 연을 계속 날리고 있었는

데, 잘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뭍 쪽으

로 연결된 시장통을 지나니 그래도 번듯해 보이는 시골 마을이 

나타났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일본에서 

왔느냐며 말을 거는 이도 있었다. 우리네 시골 인심과 비슷한 

사람들 모습에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을에는 역사가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었다. 1739년

에 지어졌다는 그 사원은 사원 건립자의 무덤이 사원 중심지에 

있어 왠지 더 엄숙해 보였다. 사원 건립자는 모하마드의 후손이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예부터 순다 끌라빠와 가까웠던 관계로 

타지의 이슬람교도들이 참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숙

소도 함께 지어진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일행 중 어느 분이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문의하니 여자들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기부금을 납부한 후 다시 마을 구석구

석을 돌았다. 쓰레기들의 산 위에 지어진 그 마을 좁은 골목 사

이사이를 걸으니 삶이라는 화두가 심상에 확 뛰어 들어온다. 구

석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불에 굽는 사람, 빨래를 하는 사람, 

마냥 뭐가 좋은지 뛰어다니는 아이들, 살아 있으니 그저 살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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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듯한 표정의 할아버지와 그 옆에서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던 아이의 눈동자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사람이 살려고 한다

면 어디서든 살지 못하겠는가, 내가 체험한 세상은 전혀 알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생활 터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르

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을 돌아본 후 빠사르 이깐(Pasar Ikan)을 지났다. 네덜란드 사람들

이 이 땅을 통치할 시절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장이라고 한다. 그 옛

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생각에 왠지 소름이 돋

았다. 시장을 지나니 바로 육중하고 오래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 건물이 바로 해양박물관이었다. 건물 자체는 예전 네덜란드인들이 동

인도회사를 건립한 후 창고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튼

튼하게 지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물 상태가 양호했다. 

물론 개조와 보수를 여러 번 거쳐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래된 건물 기둥

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흐름이, 한 마디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없이 다가

오고 있었다. 느낌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섬나라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답게 항해

에 이용했던 배들의 종류는 무척 많았고, 옛날 배를 건조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 나무 종류들까지 모두 전시해놓아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

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볼거리 중 하나는 1700년대에 만들어졌

다는 선박 모형인데, 암스테르담부터 바타비아까지 항해했다는 배 모형

으로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배 모형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잭 스패로우 선장(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인공)이 몰고 다녔던 배 ‘블

랙 펄’의 환영이 나타나는 듯한 착각이 들어 혼자 슬며시 웃었다.

 박물관에서 나온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Raja Kuring으로 향했고, 이 

큰 식당도 옛날에는 창고로 사용했다고 했다. 식사 후에 바로 옆에 있는 

옛 동인도회사의 최초의 우체국과 조선소로 사용한곳을 구경했다. 창고

의 규모가 꽤 커서, 사공경 선생님 말씀대로 네덜란드인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횡포가 얼마나 컸을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

다. 조선소는 지금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4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힘들 만큼 보수가 잘 되어 있었지만, 

구석구석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2층에 올라가니 예전 

바타비아 시대 네덜란드인들이 파티라도 벌였을 것 같은 분위기 있는 공

간이 나온다. 2층은 전부 카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전부 비어있는 

공간인가 둘러보는데 어떤 한 외국인 여자가 그런 나를 보고 있다가 내

게 영어로 말을 걸면서 서예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그 분이 안내

하는 방에 들어갔더니 열 명 정도 넘는 인원이 중국 선생님 두 분을 모시

고 열심히 서예와 사군자를 배우고 있었다. 세월이 묻은 방에서의 서예

수업이라, 왠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구경을 시켜준 그 이름 모를 

분에게 악수를 청하고 그 곳을 나왔다. 

 차를 타고 Kota로 이동하는 중간 우리는 예전 

1655년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다는 도개교를 구경

했다. 네덜란드인들은 바타비아를 암스테르담처럼 

꾸미고 싶어해서 개폐식 다리를 만들고 운하도 만

들었다고 한다. 원래 도개교는 3개가 있었다는데, 

이 곳 1개만 유일하게 남았다. 함께 동행했던 Miss 

Ari가 다리 위에서 내게 “예전이라면 분명 아주 아

름다운 운하였을텐데 지금은 그리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라 미안하다” 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다

리 아래로 떠가는 쓰레기의 모습이 영 탐탁치 못했

던 것일까. 도개교 아래를 흐르는 강은 순다 끌라빠 

항으로 향한다는데, 350년 전에도 누군가 나처럼 이 

자리에 서서 운하를 바라봤을 것이라 상상을 하며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마침 그 날 도개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모여 마치 사생대회를 하듯 도개교를 열

심히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그들의 작업을 지켜

본 후, 우리는 옛 바타비아의 중심지인 자카르타 역

사 감옥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그렇게 유명하

다는 카페 바타비아에 들렀다. 카페는 19세기의 분

위기를 그대로 살려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냈는

데, 카페 안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사진들 또한 볼거

리였다. 1층은 좀 어두운 분위기지만 2층은 환하게 

탁 트인 공간이다. 주문을 할 때 가져다주는 메뉴판

은 기념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다. 차를 한 잔씩 

마시고 꼭 구경해야 한다는 화장실을 구경한 후, 앞

에 펼쳐진 파타힐라 광장으로 나가니 바로 건너편

에 역사 감옥 박물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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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박물관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 

원래는 구경할 수 없었지만 용감하게 사공경 선생님께서 앞장

서 올라가셔서 일부분만이라도 볼 수 있었다. 역사 감옥 박물

관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시청으

로도 사용했으며 군 사령부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바타비아 

시절의 쿤 총독이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지하에 감옥을 같이 만

들어서 네덜란드 정부의 법에 대항했던 바타비아 사람들을 수

감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이면 특이한 점이랄까? 이 건물의 건

축에 관계했던 총독 세 사람이 모두 폭정을 했던 까닭으로 수많

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죽어나갔다고 한다. 1층과 2층을 빠

르게 둘러본 뒤 건물 뒤로 나가 지하 1층에 있는 감옥에 살짝 들

어가 보았다. 감옥 입구에 있는 방에는 수감자들이 차고 있었을 

둥근 형태의 쇠뭉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실제 이곳에 수

감되었던 그 옛날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상상하

기도 전에 방 안에서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형언할 수 없는 냄

새가 풍겨와 나는 할 말을 잃고 바로 감옥을 빠져나왔다. 사람

을 수감하면서도 이 건물과 뜰에서는 네덜란드인들이 흥청망

청 파티를 열었다고 하니, 얼마나 가관이었을까. 건물 뒤뜰에 

있는 우물 감옥 또한 무시무시했는데, 정치범을 주로 수용했다

고 한다. 뒤뜰에 세워진 죽음의 신인 헤르메스 상의 모습을 보

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약자라는 이유 하

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죽어갔을까. 그 시

절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에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파타힐라 광장 주변에 늘어서 있는, 채 보수되지 못해 을씨

년스럽게 서 있는 옛날 건물들과 그 앞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

는 자카르타 젊은이들을 보며 역사와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

해보았다. 그들이 존재했기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것

일 테니. 그리고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옛 바타비아의 

정취를 간접적으로 느끼며, 격동의 세월을 살아간 영혼들의 명

복을 빌었다. 

 이 지면을 빌어 문화탐방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공경 선

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날 같이 동행했던, 이 땅의 문화를 느끼

고자 열심이었던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

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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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근로관계해지
지난 호에서는 근로관계 해지 절차 및 각 해고 항목별(자진퇴사, 정년, 

사망,의병) 노동법 내용 및 해석, issue 사항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사원 과실, 관계기관 구속, 회사 소유주 변

경 또는 이전, 대량해고, 근로자 요청에 따른 해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근로관계해지 관련 노동법 내용, 해석, Issue 사항

5. 중대과실로 인한 퇴사 (̀03년 노동법 158조) :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경우 근

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대 과실의 범위 :

a.  회사 소유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또는 횡령

했을 경우

b.  허위 증명서 또는 조작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회

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c. 작업장내 음주, 만취,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품 사

용 또는   보급행위

d. 작업장내 법, 도덕 위반행위 또는 도박행위

e.  작업장내에서 동료 또는 사용자에게 폭행, 가혹 

행위, 협박 또는  강요를 하는 경우

f.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동료 또는 사용자

를 선동하는 행위

g.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동료나 회사의 물건을 손

상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h. 작업장내에서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동료나 사용

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경우

i.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회사기밀을 폭로하거나 누

설하는 행위 단,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

j. 작업장내에서 기타 징역 5년형 이상의 형사법 위

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2) 해고절차 :

a. 중대과실의 입증:

상기 1)항의 중대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현장 체포

-해당 근로자의 자백

-해당 회사내 권한을 갖은 자가 작성하고 최소 

2명의 증인이 증명할 수 있는 사건보고서

b. 상기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사원 면담 및 해고 처리

c. 해당 사원이 본인 실수 인정 및 자진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 노동부 중재 및 산업분쟁해결기관 판

결을 거침.

 

3) 보상금 : 손해보상금 및 자진퇴사 보상금.

6. 중대과실 이외의 과실로 인한 해고 (̀03년 노동법 161조) :

1) 과실의 규정: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 후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각각의 경고장은  최장 6개

월간 유효함.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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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해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해고절차:

a.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규정

에 의거 징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통

상 징계 행위 및 등급, 절차를 상기와 같은 규정

에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징계 등급은 보통 구두

경고 → 1차경고 → 2차경고 → 3차경고 순으로 

누적 관리한다.

b. 3차 경고 유효기간 중에 해당 사원이 또 다른 잘

못을 하면 해고절차를 밟게 됨.

c. 일단 해당사원으로부터 자술서를 징구하고 해고

면담을 진행하는데  관련법규에 의거한 해고보상

금을 제시하고 퇴사할 것을 권고하며 순순히 퇴

직할 경우는 퇴직원 수리 및 해고보상금, 잔여임

금 등을 지급하고 마무리 하며 그렇지 않고 본인

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를 거부할 경우는 

노동부 중재 및 산업분쟁해결기관 판결을 거침.    

3) 보상금: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을 지

급 받는다.

7. 관계기관 구속 (̀03년 노동법 160조) :

1) 관련규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소에 의하지 않은 형사법 위

반위반 피의자로 관계기관에 구속되었을 경우 사용

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음기준에 의거 

구속된 근로자 가족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한다 

a. 생계 보조금 지급 기준:

-부양가족 1인 : 급여 25%

-부양가족 2인 : 급여 35%

-부양가족 3인 : 급여 45%

-부양가족 4인 이상 : 급여 50%

b. 보조금 지급 기간: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2) 해고절차:

a. 법원에서 6개월 이전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

으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b. 구속 이후 6개월간 법원의 판결이 없고 또한 정

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근로관

계를 해지할 수 있다.

c. 구속 이후 6개월 이전에 해당사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의

무적으로 복직시켜야 함.

3) 보상금: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8. 회사 소유주 변경 또는 이전 (̀03년 노동법 163조) :

1) 관련규정:

a. 변경사항을 사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회사 형태변경, merger, acquisition, 소

유주 변경이 발생했으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

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b. 변경에 따라 회사가 사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 형태변경, merger, acquisition, 소유주 변경

이 발생했으며 사용자가가 더 이상 근로자의 고

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해고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사원대표(노사협의회 또는 노동

조합)와 협의를 거쳐사원들에게 정식 공고하고 변

경을 수용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자술서를 징

구하고(회사의 변경사항 不수용 및 퇴직하겠다는 

내용) 회사가 정하는 일자에 해고조치 할 수 있다.

회사가 고용의 지속을 원치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 명단선정 및 해당사원 면담을 거쳐 해고 조치 

할 수 있다. 해당사원이 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는 노동부 중재 및 산업분쟁해결 기관의 판결을 거

쳐 해고를 하게 됨.

   

3) 보상금:

a. 변경사항을 사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b. 변경에 따라 회사가 사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9. 대량해고 (̀03년 노동법 164~165조) :

노동법에서는 동시에 10명 이상의 사원을 해고하는 

것을 대량해고라 정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로는 폐업, 

합리화, 파산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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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 관련규정:

a. 폐업: 

회사가 2년간 지속적인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폐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상기 회사의 적자

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최근 2년간의 회계보고

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b. 합리화:

회사가 2년간 지속적인 적자가 아닌 또는 불가항

력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 합리화로 인해 폐

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c. 파산: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해고절차:

상기 대량해고 사유에 대해 사원대표(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와 협의를(회사의 경영현황, 사유, 

보상금 내용, 정리 일정 등) 거쳐 사원들에게 정식 

공고하고 순차적 또는 일괄적으로 퇴직원 접수 및 

보상금 지급하고 해고 마무리함. 지역 관할 노동부

와는 사전 충분히 사전 조율하고 업무협조 함으로

써 해고절차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보상금:

a.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한 해고: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결 론 :
지난달에 이어 다양한 해고의 유형, 법적 내용 및 해

석, 해고 절차 그리고 issue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

다. 물론 해고를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다양

한 사유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고 없이 회사를 운영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물의 없이 또한 지혜롭게 해고를 진행할 것인

가가 관건이 되는데 위에 설명 드린 사항들 외에 그간 

필자가 느끼고 경험한 바에 근거한 몇 가지 제안을 아

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슬기롭고 지혜

로운 퇴직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채용의 중요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인원의 발생은 원인과 결과의 관

계인데 자질이나 인성, 능력이 문제되는 인원이 채용

되었으므로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

키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의 문제는 채용을 

강화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가 원하는 방향의 객관적, 구체적, 합리적 

채용기준 및 절차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사원을 채용해

야 할 것이다. 자주 조직내 현지 인사부서원들만 믿고 

채용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생선가

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가 있다. 물론 현지

사원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다

른 측면으로는 인사부서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

고 투명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적으

로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미션 문화

가 일반화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둘째, 엄정한 징계 규정의 수립. 
사원들이 업무상의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재원 개인적으로나 또

는 조직관리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

다. 예를 들자면 사원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당장 “잘라달

라(해고)”, “더 이상 같이 일 못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

라”고 인사부서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관리는 

인사부서의 몫이 아니고 해당부서 관리책임자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투명한 징계규정 

및 절차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정하고 이에 근거 

사원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객관적 근거자료로써(자술서 

징구) 잘못한 부분을 기록하고 관리(징계 관리)하여 조직

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잘못한 사원 스스로도 자기 잘

못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문제사원을 걸러내고 다른 사원들

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끌어 갈 수 있다.

셋째, 징계는 절차와 내용에 맞게
징계는 그 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맞아야 합법적으로 효력

을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무단결근 3일을 했는

데(노동법에 5일로 규정) 이를 취업규칙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해당사원을 해고하려 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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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해지

b. 합리화로 인한 해고: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0. 근로자 요청에 따른 해고 (̀03년 노동법 169조) :

1) 관련 규정: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대우했을 경우 산업

분쟁해결기관에 근로관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a. 근로자 학대, 모욕, 협박

b. 범법 행위를 하도록 근로자를 선동하거나 지시하

는 행위

c. 3개월 또는 그 이상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

지 않는 경우

d. 근로자에게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e. 계약된 사항 이외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명하는 경우

f.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으로써 생명, 

안전, 보건, 도덕상 위험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2) 해고절차:

노동부의 중재 및 산업분쟁법원의 판결에 근거함. 

3) 보상금: 

a. 사용자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b. 사용자의 잘못이 없을 경우:

-손해보상금

-자진퇴사 보상금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고절차

에 있어서는 30일 간 해고대상 사원 또는 그를 대표하는 

노조대표와 3회에 걸쳐 해고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있

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부에 바로 해고를 신

청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고신청이 기각되게 된

다. 따라서 징계 및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절차가 맞는지, 

문제가 되는 행위와 해당 징계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징계 또는 해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간과 여유를 갖고서/감정적 대응 자제
해고를 함에 있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아

야 할 것이다. 감정적 대응 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객관적 근거에 의거 문제사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도

록 하고 스스로 퇴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퇴직관리 또한 채용

관리 못지않게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주요부서의 핵심인원이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는 특히 유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칫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원이 앙심을 품고 정부 관계기관(노동부, 

이민국, 세무서, 세관 등)에 회사의 문제점을 고발할 경우 

회사로서는 물적 정신적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

다.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는 특히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

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원들과의 충분한 공유
개별해고의 경우 사원 스스로 자술서를 쓰도록 하여 본

인의 잘못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다른 증거, 증빙 서류들

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면담을 하여 본인 스스로의 잘

못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에 시인

을 하지 않으면 일단 대기발령을 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

할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의 경우 해

고 사유의 타당성, 해고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사원들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여 회사가 해고를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지사원을 통한 해고관리
해고를 함에 있어 한국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며 해당 조직의 현지인 관리자 또는 인사부서원을 

통해 면담 및 해고를 진행하고 중요한 사항만 전략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 화합적 조직 분위기 조성 
“화롯불은 자꾸 들쑤시면 금방 꺼진다.”는 말이 있다. 이

는 차분한 조직관리를 위해 한번쯤 생각해볼 문구라 생각

이 된다. 즉, 사원이 실수를 했을 경우 이를 크게 떠벌리

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거 무엇이 잘못되

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회사의 징계가 타당함을 

납득시켜야 한다.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해당 징계는 다

른 부서원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한 자연스럽게 일벌백

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섬유기계장비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안내 ★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KITC)에서 한국섬유기계장비 관련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계획하고 있습니
다. 본 행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국 섬유산업회생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인도네시아 산업
부 및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의 후원 하에 이루어질 예정인 바, 진출기업, 교민기업 및 유관분들의 많은 참석(무료)있으시기 바랍
니다. (문의처로 참가신청)

KITC 란?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KITC / 소
장 : 김평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기술협
력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원장 : 나경환)과 인도네시아 산업부 (MOI : 
Ministry of Industry, 장관 : Fahmi Idris) 간
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2006년 2월 설립되
었음. 설립이후 KITC에서는 국제공동연구, 
기술지원, 기술연수, 전문가교류,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전시회 개최 등의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인도네시아 산. 학. 연. 관과의 협
력, 인도네시아 소재 진출한국기업과 교민기
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력 등의 활동을 수
행하고 있음.

 명    칭 : 섬유기계장비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목    적 : 한국-인도네시아 섬유기업간 비즈니스 거래 및 협력증진
 일    시 : 2008. 5. 28.(수) ~ 29.(목)
 장    소 : Sari Pan Pacific Hotel, Jakarta 
 주요행사: 
세미나 : 5. 28. (수) 10:00~13:00  *오찬제공

*세미나 주제 : 세계 섬유기술, 장비 및 R&D 동향,
한국섬유기술,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등

전시상담회 : 5. 28. (수) 14:00~18:00  (1일차 전시상담회)
5. 29. (목) 10:00~17:00  (2일차 전시상담회)
*1일차 5/28 14:00 테이프 커팅으로 전시상담회 시작

 전시상담회(부스) 참여자 
- KITC,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 한국섬유장비, 염색 . 염료 등 관련 한국업체  
- 인도네시아 소재 일부 한국섬유업체 및 인도네시아 섬유업체 

 문의처 (참가신청)
- KITC :  Plaza Bapindo, Citibank Tower, 12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54-55,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021) 526-6801, 6803, 6804 / Fax : 021) 526-6849

- 상담직원 : Irma, Endang, Maria or (김평순 소장 0813-8784-2355)  
* 소정의 참가신청서(KITC문의) 작성후 팩스회신 

* 세미나장 좌석 및 오찬준비 등을 위하여 5. 16.(금)까지 참석여부 회신요망

★ 인니 진출기업을 위한 교육워크샵 참가안내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현지사업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및 현지 정부, 단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 사 명 :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교육워크샵
주    제 : 인니 진출 한국 중소기업 성공전략
기    간 : 5월 21일(수) ~ 22일(목)
장    소 : Gedung Balai Kartini 2층(Tel: 021-521-3653)

(Jl.Jend Gatot Subroto Kav.37 Jak-Sel)
참석대상 : 인니 진출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
주요내용 : 인니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인니 중소기업 

투자협력방안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참가신청 : 접수기한 : 5월 6일(화) ~ 5월 16일(금)

접수방법 : E-mail : kpcidhan@hanmail.net
Fax : 021-5290-0672

※ 참석대상은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선정예정

문    의 : 중소기업청 협력관 송창석 : 0813-1928-3802
한생컨설팅 ( KPCI ) 한규성 위원 :
HP : 0818-890-571 / Tel : 5290-0670 / 
Fax : 5290-0672

5월 21일(수) 
세션 Ⅰ: 한-인니 투자협력방안

- 인니 중소기업 지원정책
- 인니 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전략
- 인니 진출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정책

세션 Ⅱ: 한-인니 중소기업 협력방안

- 한-아세안 FTA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인니 경영환경 및 향후 전망
- 한국 중소기업와 인니 정부/관련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사례

5월 22일(목) 
세션 Ⅲ: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성공전략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한국 지원정책 설명
- 현지(인도네시아) 기업회계 및 세무관리

* 참가 경비(오찬포함)는 무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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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한국영화를 빈사상태에 빠뜨렸던 것은 혹독한 정치적 검열, 출구

가 없는 작은 시장, 새장 속에 보호되면서 체념과 안일에 빠진 제작풍토, 방화

를 폄하하는 관객의 고정관념 따위였습니다. 한국영화가 부흥기에 접어들기 위

해서는 민주화, 시장개방, 외화와의 경쟁에 도전하는 패기와 실력을 갖춘 제작

진의 등장, 새로운 세대 관객층의 출현 등을 기다려야 했죠. 90년 <장군의 아들

>에 쏟아진 폭발적인 관심 뒤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려한 화면과 짜임

새 있는 서사구조에 더해서, 홍콩 액션영화에선 볼 수 없던 한국적 사실감을 담

고 있던 <장군의 아들>은 관객동원기록을 68만 명으로 가뿐히 갱신했습니다. 

그 전까지 최다 관객 수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겨울여자>(77년, 58만 명)가 보

유하고 있었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한 가지는, 비공식적인 관객동원기록을 <영구와 땡칠

이>(89년, 서울 70만, 지방 200만 이상)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13만 

명을 돌파한 <서편제> 이후로도, <영구와 땡칠이>의 기록이 깨지려면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을 뿐 아니라, 270만이라는 관객 수는 요즘도 보기 드문 ‘대

박’에 해당합니다. 개그맨 심형래는 한국 영화계가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

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용가리>로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뒤, <디워>를 들

고 나왔습니다.

큰 기대 없이 봤건만, 제가 본 <디워>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얼른 봐도 돈이 

너무 한 곳으로만 몰린 영화더군요. 상식적인 제작자라면, 특수효과, 캐스팅, 스

탭, 시나리오, 소품, 로케이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균형 있게 배분하려

고 애쓸 터입니다. <디워>는 현란한 그래픽과 그럴듯한 배우 두어 명만 있으면 

영화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가 없겠더군요. 마치, 70년대 한국영

화 지방 배급업자들이 시사회장에서 잠만 자다가 나오면서 “신성일 나오고, 엄

앵란 나오고, 비 좀 뿌려주고 그러면 영화 된다”고 하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영화의 테마가 짐승에 대한 인신공양이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악당은 물론, 주

인공(protagonist)인 좋은 이무기도, 나아가 ‘역사적 필연성’도 젊은 여성 주인공

의 인신공양을 요구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이 영화가 딛고 서 있는 무딘 감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관객들, 특히 이 영화가 목표로 삼은 미국의 관객

에게도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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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기자인 주인공이 사건현장의 폴리스 라인을 대수롭지 않게 침범하고, 경찰이 

그를 별로 제지하지 않는 장면도 초현실적입니다. 주인공이 반드시 착할 필요

는 없지만, 그쯤 되면 주인공이나 경찰이 멍청해 보이는 거죠. 종합병원 의사가 

기자의 팬이라며, 면회가 금지된 격리수용 환자에게 데려가는 장면도 - 비록 그 

의사가 주인공의 보호자가 변신한 모습이라 해도 - 실소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역사상 실체적 정의에 대한 견해차는 거의 언제나 두 이무기의 싸움 같은 추악

한 무제한의 전쟁을 초래했기 때문에, 인류는 절차적 정의에 의존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디워>가 절차적 정의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나쁜 이무기가 승리한들 뭐가 달라지겠

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선악의 대결을 그리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해(stake)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심감독은 자신의 장기였던 유머감각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

로, <디워>는 기괴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기괴함 자체는 영화의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디워>의 기괴함은 의도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

에, <디워>는 독특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독특함은 영리하거나 고집

스럽게 의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디워>가 <우뢰매> <영구 람보> <영

구와 공룡 쭈쭈> 등 심형래 감독이 펼쳐온 일련의 활동사진 작업과 분명한 동일

선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워>에 얼마의 충무로 자본이 들어

갔고, 몇 명의 제도권 제작진이 가세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영화는 심형래라는 

개인이 제도권 밖에서 만든 것이라는 표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값

비싼 특수효과 못지않게 신기한 현상이었죠. 팔백만 넘는 <디워> 관객 중 다수

의 호기심을 자극한 건 그런 신기함이 아니었을까요?

일부 언론처럼 “<디워>는 기존 주류에 맞서는 안티테제이며, 언론과 평단, 기

존 충무로의 영화 문법에 식상한 관객과 네티즌들이 열광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고까지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영화관객도 대중이

고, 대중이란 교통사고를 구경하러 모이듯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모이

기 마련이니까요. 유명 평론가가 네티즌들과 드잡이를 하면서까지 <디워>의 서

사구조의 허술함이나 애국주의 마케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설사 그 

주장이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사구조가 허술한 영

화들은 얼마든지 있고, 한국의 대중이 민족주의적 휘발성을 드러낸 것은 새로

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객들에게 성을 내면서 바보취급 하려

는 것처럼 보였으니, 싸움이 안 붙는다면 이상한 일이었겠죠. 자기 같으면 제작

비 700억이면 영화 350개는 찍겠다며 화를 낸 영화감독도 있었습니다. 350편

이건 3천편이건, 찍으시면 됩니다. 제작비로 700억을 끌어 모을 신기한 재주가 

있다면 말이죠. 그 감독은 “영화는 영화이지 애국심의 프로파갠다가 아니다”고

도 열변을 토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분은 월드컵 때도 비슷한 환멸을 토로했

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실상은, 영화는 축구 못지않게 ‘애국심의 프로파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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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저는 <디워>의 독특함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티끌만큼이라도 보탬이 된

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독특함에 대한 관객의 반

응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새삼스러

운 일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지요. 민족주의/애국주의 마

케팅이나 한국 대중의 쏠림 현상은 2002년 월드컵 때 그 

시장의 규모가 확인되고, 촛불시위때 그 파급효과가 경험

된 이래로 한국사회가 줄곧 끌어안고 있는 위험요소입니

다.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수천만 군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드물다는 사실은, 역

사가 증명하기 때문이죠. 한국사회 속을 불끈불끈 흐르는 

이 에너지를 여하히 선용할 것이냐는 주제는 <디워>라

는 영화의 맥락 속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

화감상에 한정하더라도, 최소한 <쉬리> <공동경비구역>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웰컴투 동막골> 등에 대

한 관객의 반응과 한 맥락에서 조망해 보아야 그 뜻이 드

러날 터입니다.

우리 영화풍토에 관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갈수록 천

박한 냉소와 비겁한 비아냥, 무기력한 남

의 탓과 독기어린 피해의식이 자주 몰골

을 드러내는 점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난

했던 영화적 자산이 길러낸 비뚤어진 자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새 우리 사

회에 뿌리내린 도덕적 상대주의나 역사적 피해의식의 소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소외라는 테마는 현대 서사

구조의 중심적 소재입니다만, 소외의 원인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면 그 서사구조는 궁상맞

은 신세타령이나 헐뜯기로 전락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

화는 “프로파갠다”이기도 하므로, 충무로가 냉소적 태도

로 설득과 심판과 정죄와 용서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불

길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냉소와 유머를 구분하는 저만의 방법

을 소개할까 합니다. 극장 문을 나설 때 <넘버 3> <살인의 

추억> <강원도의 힘>처럼, 웃음이 제 가슴 속에 自省의 

앙금을 남기면 저는 그것을 유머라고 여깁니다. 반면, <박

하사탕> <친절한 금자씨> <바람난 가족>처럼, 분명치 않

은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찌꺼기로 남으면 저는 그

걸 냉소주의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친절한 금자씨>가 

두 시간 남짓 짝다리 짚고 서서 관객에게 건네는 말은 “너

나 잘하세요”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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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한 외국인이 찌레본으로 가

는 한인회 문화탐방에 참여했다! 무슨 경험을 했으며, 그

리고, 그 이방인과 문화탐방팀이 방문한 유적지들은 어

디일까?

 5월 22일 월요일 이른 아침 7시에 문화탐방 그룹은 한

국센터에서 블루스타 버스를 기다렸다. 여정이 다소 지연

된 후, 드디어 버스가 새우와 화려한 바틱, 그리고 궁전들

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찌레본을 향해 출발했다, 

 낡고 원색적인 중국 사원 Wihara Dewi Welas Asish는 

중국 사람들의 선조가 찌레본에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

다. 그리고 궁전 Kasepuhan, Kanoman 과 Kacirebonan은 

찌레본 지역에 이슬람이 널리 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우리 그룹은 이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유적들을 탐방하였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초에 중국인 Haji Tan eng Hoat 가 Yunnan 에서 도착해

서 Sunan Gunung Jati 와 함께 무하마드의 종교를 널리 알

리는데 힘을 썼다고 한다. 1553년에 Sunan Gunung Jati가 

Haji Tan Eng Hoat의 딸, Ong Tin 과 결혼해서 유대를 더

욱 강화했다고 한다. 궁 박물관에 있는 많은 유물 중에 가

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인도, 이슬람 세 문화의 상징을 

합친 황금 마차였다.

 찌레본의 석양은 빨리 기울었다, 우리그룹은 베짝을 

이용해서 술탄이 사는 Kacirebonan 궁전으로 저녁을 먹

으러 갔다. 환영의 인사과 함께, Sundanese 저녁식사와 

춤이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했다. 마법의 춤과 죽음도 

불사하는 기행들이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둘째 날, Kuningan에 쏟아지는 비도 우리의 열정과 문

화탐방에 대한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Cibulan은 추앙 받

는 힌두 왕국 지도자 Siliwang가 기도했던 곳으로 어마

어마하게 오래된 나무들로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Cipari 

고고학 공원의 유적과 무덤들은 우리를 아득한 과거 저 

너머로 보내는 듯 했다. Gua Maria로 가는 십자가의 길

(Way of the Cross)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경

험을 안겨 주었다.

 마지막 코스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여행의 절

정인 찌레본의 물의 궁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험하지

만 숨은 터널, 방, 수영장, 다리, 그리고 동상들로 방대한 

Sunyaragi 궁전은 귀족과 왕들을 위한 명상지인 것 같았

다. 궁전은 바다에서 죽은 산호와 모래를 섞어 석회

를 달걀 흰자로 접합하여 만든 

돌로 세워

폭넓은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Cirebon, Kuningan 문화탐방

글쓴이 : 로리타 (캐나다인)

번역 : 김명숙(탐방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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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우리는 이 동굴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해 그리고 옛사람들의 경건함과 지혜로움을 생각하며 

저절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

을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이 여행이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은...... 중

국 식당에서 웃음과 농담을 나누며 많은 다양한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들! 바틱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탄과 존경을 나타내며 구입

한 바틱,  Jagung Bakar를 씹는 맛,  Bandrek을 홀짝이는 

그 느낌......  어느 누가 집에 오는 길에 다음 여행을 상상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방인으로서 느낀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사공 경 선생의 문화적인 지식에 대한 목

마름과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 싶

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문화에 빠진 사람들! 문화탐방팀은 목적지로 가는 차 안

에서 시를 읽고 모두들 듣는다. 누군가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퀴즈는 우리의 뇌를 쉬지 않게 움직이게 

만든다. 눈물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테너의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시간

이 정지됨을 느낀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배려하는 

사람들! 종교가 달라도 다른 종교의식을 소리 없이 따르

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들! 대다수의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

 단지 재미를 안겨주거나 쇼핑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여행은 내게 폭넓은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Cirebon 사람

들과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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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문화연구회공고 

145회-147회 문화탐방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출발) 

장소 : 솔로(왕궁, 상이란 화석 박물관 외) 

족자카르타(가자마자 대학, 보로부두

르 외) 

일시 : 5월 18일(일) 오전 5시 50분 출발 (공항 

5시 집결) 

5월 20일(화) 오후 9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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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 위기

“3월 인플레이션” 2005년 이후 최

고치

국가 통계원(BPS)은 올 3월의 인플레

이션이 2005년 이후 월별 최고 상승률

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

로 3월은 추수된 쌀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 하락을 

주도하지만 금년에는 식용유 가격 등 

식료품 가격 인상이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용유는 전달 대비 가격이 

16% 인상되었다.

 두 번째 금융위기 오는가

미국의 불량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두 번째 금융

위기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BRI 은행 총재인 하르토노는 인니 중앙

은행 주최의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 자

리에서 인니 정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

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

다고 말하며, 현재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채(SUN)를 환수 하는 등 위험한 징후

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품 소비 증가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중

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최

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했다. 

 G8 식품가격 인상 해결에 동참 해주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G8의장국인 

일본에 보내는 서신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 이미 내수를 위해 쌀 수출을 

중지하였음을 지적하며 세계적인 기근

을 방지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 국가들

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랬다. 

영국 총리는 또한 WTO, IMF 등의 국제 

기구들도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에 대

한 수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랬다. 

 OECD - 세계경제 회복 위하여 1년 걸

릴 것

OECD 시장경제위원장인 Thomas 

Wieser는 세계경제가 아직도 불확실하

며 회복에는 12~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불량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초

례 된 경제적 손실을 4,220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IMF 추정 손실액

인 9,450억 달러 보다는 낮은 액수이다. 

Thomas Wieser는 이의 극복을 위해 각 

은행들은 법적으로 대출금의 상환 시기

를 늦추어 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 밝혔다.

 세계 식량 위기 인니 경제 위협하지 못

한다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거시기획

국장 밤방 쁘리잠보도는 인니에서는 

IMF 와 세계은행에서 경고한 것과 같

은 식량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인니가 내수 공급을 위한 충

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고 위급할 때 식

량을 수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

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

가상승을 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금

융안정과 환율안정에 집중할 것이라

고 말했다. 

 IMF 2008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 하

향 조정

　 세계 미국 일본 유럽 인니 중국 한국

IMF 2007.11 예상 4.1% 1.5% 1.5% 1.6% 6.3% 10.0% 5.1%

IMF 2008. 04 예상 3.7% 0.5% 1.4% 1.3% 6.0% 9.3% 4.6%

인니 2008 기존 예산안 4.4% 1.9% 1.7% 2.1% 6.8% 10.0% 　

3/27 인니 수정 예산안 4.1% 1.5% 1.5% 1.6% 6.4% 9.8% 　

아시아 개발은행 (ADB) 　 1.5% 1.6% 1.5% 6.0% 10.0% 5.0%

* 출처 IMF, ADB, 인니 경제부

미국경제 침체의 심각성으로 인해 

IMF가 세계 및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

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ADB는 아시아 

지역의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며, 이

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면 경

제 발전과 각 중앙은행들의 신용에 문

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IMF, 세계은행 세계 인플레이션 위협 

경고

식품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의 상승으

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국제경기의 침

체가 예상된다고 IMF와 세계은행이 경

고했다. 

IMF 총재는 2006년도 이후 세계식품가

격은 48%가 상승하였음을 상기시키고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 중국, 인도의 식

경제 리포트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

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

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

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

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이, 펄프 불법 수출 각국주재 인니 대

사관 통해 강경 대응할 것

SBY 대통령은 깔리만딴 주에서만 4조

3천억 루피아 상당의 목재가 불법으로 

벌목되어 말레이시아로 밀수출 되고 있

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의 대 중국, 싱

가폴 밀수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

고 질책했다. 

SBY는 소비자는 분명히 외국업체이니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

다. 주말련인니대사관은 말레이시아 정

부로 note를 발송하였다. 

 광물수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인니 광업협회장 겸 International 

Nickel Indonesia 의 회장인 아립 시레

가르는 최근 니켈 등의 광물이 중국으

로 밀수출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막

기 위해서 광물자원의 수출 시 중앙정

부의 허가를 받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은 2천만 톤 

이상이 밀수출 되고 있다. 

 정부-중앙은행 금융위기 공동대처 규

약 마련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 1997년 일어

났던 금융위기 시 위기관리체계의부재

로 대응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했었다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위기 시 Protocol을 새롭게 마

련한 것이라 말했다. 

이 자리에는 SBY 대통령과 전국 50개 

은행장들이 참여했다. 시장의 반응은 

자카르타 종합지수 1.75% 오른 것으

로 마감. 

 Boediono, 급격한 인플레이션 3% 대로 

잡아야 한다

경제조정부 장관이자 신임 중앙은행 총

재로 결정된 Boediono는 인플레이션

을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3~4%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

히 개도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책뿐 만이 

아니라 각 업종과 중앙은행의 긴밀한 

 쌀 수출을 위한 두 가지 조건

마리 무역부 장관은 쌀의 수출은 1)인

니 내수시장에 쌀이 충분하고 2)쌀 가

격이 하향 안정되었을 때 비로서 가능

할 것이며 즉 국가 조달청 재고량이 

300만 톤 이상, 쌀의 가격이 4,000 ~ 

6,000Rp/kg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쌀은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에 초과 재

고가 있다면 이 물량은 시장 가격 안정

을 위해서라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의 수입은 국가 조달청의 재

고가 100만 톤 미만이며 시장가격이 상

승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농업부 장관인 안똔 아쁘리얀또노는 금

년 내에 쌀을 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

며 농업부는 기간 동안 쌀 수확량을 높

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제 4위원회는 중부 자바 조

달청의 창고에 이미 유효기간이 넘어 

먹지 못하게 된 쌀이 24,000톤이 있음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

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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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속에서 통제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극빈층이 구매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원(BPS)의 자

료에 의하면 올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은 1/4분기에 이미 3.41%를 기록했다. 

 부통령,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Jusuf Kalla 부통령은 동부자와 말랑의 

뚜렌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

서 정부는 관개수로 개선, 무료 씨앗과 

비료의 제공 등을 통해 농민들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통령은 

국가 조달청(Perum Bulog)에서 농부들

이 생산한 쌀의 수량이 얼마가 되었던

지 모두 정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요소비료를 구

하기 힘들다는 농부의 탄원에 부통령

은 즉시 담당 공사인 PT. Petro Kimia 

Kaltim 에 전화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정부, 쌀 수출에 대한 규제 발표 할 것 

상업부 수출총국장 디아 마울리다는 현

재 까지는 누구나 쌀을 수출할 수있었

지만 향후 국가 조달청(Perum Bulog)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시장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

라 내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고자 하

는 정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

해 유기농 쌀 등의 HS Code를 결정하

는 정도의 작업이 남았을 뿐이며 곧 시

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의 수출을 위

해 국가 조달청(Perum Bulog)은 농업

부의 조정을 받게 된다.  

 인니 부정부패 감시단(ICW) 중앙은행 스

캔들 연루 의원 명단 공개 요청 

ICW는 중앙은행에게 스캔들 연루된 국

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다. 

ICW는 스캔들에 대한 국회의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어제 현 중앙은행 총재

인 Burhanuddin Abdullah 는 공적자금 

천억 루피아의 유용혐의로 전격 구속되

었으며, 이 자금은 전직 중앙은행 간부

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2. 정부관련 경제 이슈

 SBY 외교부는 투자 유치에 집중하라

SBY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열린 외

교부 관계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경

제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각

국 주재 대사들이 전방위로 노력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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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편 국회 제 III위원회의 가유스 룸부

운 위원은 BI 총재는 단지 집행을 하였

을 뿐이며 이런 집행을 하도록 한 상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1/4 경제 성장률 6.2~6.3 달성

할 것으로 낙관

재무부는 1/4분기 중 가계의 소비가 줄

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가계지출 정부지출 투자 수출 경제성장

5.1% 4.0% 9.5% 7.6% 6.2%

* 2008년도 1/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지표 <재

무부>

Anggito Abimanyu 재무부 조세정책원

(BKF)장은 세계경제의 침체가 우려는 

되지만,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 에서 경기 침체가 인도네시아

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

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물 및 석탄법 오는 8월 국회 비준 받

는다

국회 에너지위원회장인 아이르랑가 하

르따르또는 오는 8월 광물 및 석탄법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 되는 광물 및 석탄법은 1)채굴량

에 대한 규정 (개인 1ha, 회사 5ha, 협회 

10ha 당), 2)탐사, 채굴 가능 면적, 3)채

굴된 광물의 품질향상, 4)회사의 사회

적 책임 및 협조, 환경보존, 5)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허가권 조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탐사허가 면적 채굴허가 면적

금속 광물 100,000ha 25,000ha

비금속 광물 25,000ha 5,000ha

암석 5,000ha 1,000ha

석탄 50,000ha 15,000ha

<광물 및 석탄법 개정안 중>

 중앙은행 총재 대행 Hartadi Sarwono

전 중앙은행 총재인 Buhanuddin 

Abdullah가 공금유용 혐의로 구속된 

후,차석인 중앙은행의 수석 보자관인 

Miranda Goeltom이 해외에 있기 때

문에 국장급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Hartadi Sarwono가 총재 대행을 한다

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새로운 중앙은

행 총재로 내정된 부디오노 현 경제조

정부 장관은 중앙은행이 이미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이 5/17일

로 예정된 현 총재의 임기 만료일 전에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 공금유용 스캔달과 관

련하여 현직 잠비 부주지사인 전 국회

의원 안또니 제이드라가 추가로 혐의를 

받고 조사 받았다.  

 정부 주석 수출 규제

해외무역총국장 디아 마울리다는 무분

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생산 쿼터제를 

이용하여 주석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산 쿼터제를 위한 규정은 현재 광물 

자원부에서 작성 중이다. 

인니 주석의 수출은 수출자 등록제이며 

17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2007.2 ~ 2008.2 기간 동안 수출된 주

석주괴의 량은 93,735톤에 달하며 수출

액은 10억 3,540만불이다. 2007년 초 

9,000달러/톤 이었던 주석주괴의 가격

은 현재 19,000달러/톤. 인니 주석주괴

의 주요 수입국은 싱가폴, 말련, 일본, 

홍콩, 한국, 대만, 중국이다.  

 

 미국 보건부 장관 방인, 인니 조류독감 

세계를 위협한다

미국 보건부 장관이 4/15~16 양일

간 인니를 방문하였다.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USAID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니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자금 

4,285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

니는 2007년 이후로부터 미국측의 백

신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샘플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신 백신 개발권, 또

는 백신 개발회사로 부터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은 다른 개

발도상국과 조류독감에 대한 협의를 먼

저 진행한 후 2달 후에 다시 인니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WHO의 통

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0명

이 조류독감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중 인

니 내 사망자는 107명이다. 

경제 리포트

3. 인니로컬 / 
   개발관련 이슈

 모노레일 사업 원점으로, 자카르타 주정

부에서 추친 

자카르타 주정부는 4년 전에 만들어진 

컨서시움인 PT Jakarta Monorail (PT 

JM)의 사업의 인계를 위한 계획을 발

표하였다. 

총 6억3천만불(2,330만불/KM, 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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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 제 7위원회는 4/8일(화) 3명

의 후보 중 R. Priyono 전 에너지광물

자원부 석유 채굴국장을 새로운 BP 

Migas의 장에 임명 동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천연고무 생산

국이 된다 

인니 천연고무 생산자 협회장인 수하르

토는 2015년이 되면 인니는 현재최대

천연고무 생산국인 태국을 재치고 생

산량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2007년 인니의 천연고무 생산량은 

255만 톤이며 작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태국은 작년 297만 톤을 생

산하였으나 인니가 현재와 같이 5% 이

상씩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면 2015년에

는 태국의 생산량을 앞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니는 세계 천연고무 시장의 

28%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폴, 한국, 독일 등이다. 

 바이오 디젤 수출 쉽지 않다

인니 정부의 바이오 디젤 수출 증진 방

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명하

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디젤이 보조

금을 받는 석유보다 가격 경쟁률이 떨

어진 것을 주목하고 수출방안을 내 놓

았으나 연일 계속되는 국제 CPO 가격

의 상승과 10,000t 이상인 최소 수출량

이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인니는 

현재 두 곳의 회사만이 수출 가능한 생

산 볼륨을 갖추고 있다. 현재 Wilmar사

와 Musimmas사가 연간 백만 톤 이상

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각

각 70만 톤 30만 톤의 생산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 소유의 기계 및 

항구설비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바이오 디젤의 국제 시장가격은 원재료

인 CPO가격 보다 낮은 수준이다. 

 CPO가격 상승 관련주들 폭등

CPO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 주

들은 2007.4.17 ~ 2008.4.17 기간 동안 

주가가 54.47% 상승하며 동기간 동안 

2.97% 상승에 그친 자카르타 종합지수

를 주도 하고 있다. 주요 회사는 Astra 

Agro Lestari (AALI), Bakrie Plantations 

(UNSP), London Sumatera (LSIP), 

Sampoerna Agro (SGRO).  

 남부 수마트라 주민들 팜 농장 개발 반대 

남부 수마트라의 주민 수 천명이 

6,000ha 규모의 팜 농장 개발에 반대하

며 수마트라 지방의회 앞에서 농성하

였다. Muara Enim군은 PT Cahaya에게 

개발 허가를 내어 주었으나 주민들은 

허가신청 시 제출된 주민 동의서가 위

조 이며 부정부패로 인한 허가 일 뿐이

라고 주장하였다.

동 지역은 주민들에 의해 생업을 위한 

농사 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부 수

마트라 주 의회는 본 문제를 국회 차원

에서 재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신발 산업 수출 10% 신장

인니 공업부는 올해의 신발 수출이 작

년 16억불보다 10% 증가한 18억불 정

도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니의 신발수출은 유럽과 미국에 집중 

되어있으며, 현재 아디다스, 나이키 등

의 OEM 수출이 대다수이나 향후 가죽

신발, 안전화 등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

하여 수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니 내 70%의 망그루브 숲 파괴

까반 산림부 장관은 주인니한국대사, 

아쩨주지사 및 아쩨 고위관료 들이참석

한 망그루부 나무 정보센터의 준공식에

서 현재 인니 내 70%의 망그루브 숲이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으

로 인해 파손되었다고 말했다. 망그루

부 숲은 30m 해일 발생시 파고의 높이

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등 환경 및 

생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새로 개관된 정보센터는 인니 

망그루부 나무의 생태 연구 및 복원 사

업을 위해 쓰이게 된다. 

27KM)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자카르타 주정부는 중앙

정부의 자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찌가딩에 석탄 전용 항만 터미널 개발 

찌가딩 항구 사용기업들이 컨서시움을 

구성하여 250억루피아 규모의 석탄 전

용 항만 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PT Cigading International Bulk 

Terminal 로 이름 지어진 이 컨서시움

에서 PT Krakatau Steel의 자 기업인 

PT Krakatau Bandar Samudera는 도크

를 건설하고 인니 항만공사 II(Pelindo 

II)는 터미널 등 Facility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찌가딩 터미널은 깔리만딴과 수마뜨라

에서 생산된 석탄을 수출하게 된다. 

 벨라완 허브 포트로 개발 2조 루피아 

필요 

부통령 유숩 깔라는 항만공사

(Pelindo)에게 국영 은행의 자본을 이용

하여 벨라완을 인도네시아 HUB Port 

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벨라완은 인니 경제를 위하여 더 이상 

Feeder 항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

히 곡물, CPO, 고무 등의 원자재 수출

을 위하여 더 이상 말레이시아나 싱가

폴에 의존해서는 안 된 다고 말했다. 

대동한 Mandiri 은행 장은 우리는 준

비가 되어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유

지비에 300억 루피아/년, 그리고 개발

에 1.6조 루피아 정도가 쓰여질 것이라

고 말했다. 

 원유 및 가스 채굴원(BP Migas)는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뿌르노모 유스

기안또로는 새로 선출되는 BP Migas의 

장은 국가 투자금액 회수와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또한 활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여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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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관련 이슈

자카르타 주정부는 예산이 지급되면 공

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이며, 자본, 인력, 3천m3 ton ~ 5천m3 

ton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

이 검토될 것이라 말했다. 

　 생산량 인니시장점유율

PT Aspek Kumbong 400,000 52%

PT Adi Prima 120,000 16%

PT Kertas Leces 90,000 12%

PT Suparma 40,000 5%

이외 3개사 120,000 16%

총 생산 770,000 100%

 한국은 더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고

용해 주기를

인니 노동부는 양질의 자국 노동자를 

한국이 더 많이 고용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007년 한국은 9천명의 인

니 중급노동자를 G-G 송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하였다. 2004-2007년 

기간 동안 총 65,429명의 노동자가 한

국에 입국하였는데 이중 인니 노동자

는 9%에 불과하며 이는 베트남(24%), 

필리핀(23%), 태국(21%)보다 낮은 수

준이었다. 

인니 노동부는 한국에 단순 노동자뿐 

만이 아니라 숙련 기술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한국측은 검

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상대 소송 법원에서 무효판결

지난 3/26 미국 교통안전 관리국의 블

랙리스트에 올라있어 대한항공으로부

터 한국 행 허가를 받지 못한 인니인 다

니엘 스띠아완의 대한항공을 상대로 직

접 손해배상 3천만 루피아와 비즈니스 

기회상실로 인한 10억 루피아를 손해

배상 청구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미국 교통안전 관리국이 공동 

소송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남부자카르타 법원은 소송 무효 판

결을 내렸다. 

 한국의 투자자 남부 술라웨시 옥수수

에 관심

PT Harim Group의 이인규 사장은 투자

조정청(BKPM)관계자와 남부 술라웨

시의 주도인 마카사르를 방문하여 주

지사와 면담하고 이 지역의 옥수수 사

업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이사장

은 남부 술라웨시의 사업이 시작 된다

면 이는 10년을 아우르는 장기 프로젝

트가 될 것이며 옥수수 농장 및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술라웨시는 42만 헥타르

의 옥수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

근 5년간 28만 헥타르가 개발 완료 되

었다. 동행한 Asian Vision Network은 

IT분야 중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술라웨

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외 투자자들 천연고무 가공업에 관심

인니 천연고무 생산자협의회

(Gapkindo) 회장인 수하르또 홍고꾸수

모는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의 투자자들

이 인니 내 천연고무 가공업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사업을 위한 

천연고무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수하르또는 외국의 신규투자 시, 천연

고무를 사용하는 지역의 재래 수공업이 

자재 수급 문제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인니 농림부는 신규투자 검토 시 투자

지역 내 원자재 생산량 및 예상 소비량

을 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리포트

 정부 초고속 열차 사업에 USD 61.4억 

투자한다

인니 교통부는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총 684KM의 구간 초고속 열차 사업

에 61.4억 USD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

혔다. 

주요 역은 자카르타-찌깜뻭-찌르본-

뜨갈-스마랑-감브링안-빠당안-수라

바야 가 될 것이며 현재 프랑스와 일본

은 이미 사업제안을 한 상태이고, 한국

은 조만간 사업제안에 참여하게 될 것

이라고 철도청장 웬디 아리뜨낭 야지드

가 말했다. 

 신문용지 가격 상승 

국제 펄프 / 신문용지 가격의 상승으

로 신문 발행사 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2003년 560$/ton 이었던 신문용지 가

격은 올 초 705$/ton 이었으며 올해 2/4 

분기에는 800$/ton으로 인상될 예정이

다. 인니 신문용지 시장은 한국계 기업

인 PT Aspek Kumbong 이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1급 신문용지는 단독 생

산/공급 하고 있다. 

 자카르타 쓰레기 처리 시스템 외국 회

사들 관심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의 적어도 4곳

의 회사가 자카르타 쓰레기처리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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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의 노동자 해고에 항의

PT Perfect Plus, PT Mulia Industrindo, 

PT Daerim Indonesia에서 해고된194명

의 노동자들이 버까시 군청 앞에서 항

의 농성 하였다. 

인니 개별노조연합(GSBI)은 이 근로자

들이 이미 버까시군 노동과에서 발행된 

“근로자 증명”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

는 이 사실을 회사측에 알려 상기 노동

자들이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20명의 송출노동자 후보 사기 당해, 피

해액 50억루피아

320명의 한국 행 송출노동자 후보

가 Yayasan Bannua Kreasi Agency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 바누아 끄레아

시는 Korean Language & Culture 

Interchange(KLI) 프로그램 참가비로 

1,500 ~ 2,000만 루피아, 한국어 능력 

테스트 참가 명목으로 50만 루피아를 

받아갔으며 각종 증명서 및 KTP까지 

가져갔으나, 결국 한국어 능력 테스트 

참가자 명단에 그들의 이름은 없었으며 

이들의 한국 행은 좌절되었다. 

피해자 중 50명은 반둥의 법률구조사

무소에 바누아 끄레아시를 고발하였다. 

법률 구조사무소 관계자는 노동부 및 

노동자송출보호청(BNP2TKI)의 소홀

한 대행업자 관리가 계속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정이다.  

미쯔비시는 무아라 까랑 지역에 

720MW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약을 한 

상태이며, 일본의 Marubeni와 프랑스

의 Alstom은 버까시와 무아라 따와르 

지역에 225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 계약 완료 하였다.

 미국, Asean Single Window의 개발 위

해 8백만불 지원 

2009년까지 Asean Single Window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미국은 향후 

5년간 8백만 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지원금은 아세안 10개국의 법령을 

조율하는데 쓰일 것이며 Asean Single 

Window의 개발을 위해 전자상거래, 온

라인결재, 지적재산권, 데이터 보안 등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ASW 운

영위원인 필리핀의 알렉산더 아레발로

는 밝혔다. 

ASW는 아세안을 진정한 하나의 경제

권으로 묶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

며 본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의 National 

Single Window(NSW)의 성공적인 개발

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프

로젝트는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게 될 것

이며 인니는 자국 내 NSW 시스템에서 

관세청, 상업부, 수산물 검역소, 동식물 

검역소, 식약청의 허가절차를 단일창구

화 하였으나 아직은 테스트 중이다. 

 말련, 조호르 바루 지역 개발에 90만 인

니 노동자 고용 계획

말련은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인니 노동자를 선호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조호르 바루 지역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송출 인니노동자는 현재 잡음

이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송출보호청

(BNP2TKI)은 너무 많은 단체가 송출 

과정에 개입되어 잇속에 의하여 교육되

지 않은 인력들을 송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금번 조호르 바루 개발을 위한 

인력은 충분한 교육 및 검증을 거쳐 송

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 외자유치 베트남에 뒤떨어 지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자 투자에 있어 

인니가 베트남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

음을 지적하고 인니 정부가 법령 개정, 

경제 개혁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상공회의소는 다른 아세안이 투자 유치

를 위하여 상당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에너지, 서비스, 제

약, 정보통신, 보험 분야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Saipem 그룹 리아우 주 까리

문에 조선소 건설 

이탈리아 Saipem 그룹은 정부관계자들

이 참석한 자리에서 초기 자본 3억 7천

만불이 소요되는 조선소를 건설할 것이

라고 공식 발표했다. 

본 사업은 140ha의 부지가 사용되고 

5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10년 1/4분기에는 생산을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

 3곳의 외국계 회사 광물 자원법 심의 결

과를 기다린다

인니 상공회의소장 헤르만 아핍 꾸수

모는 BHP, Rio Tinto, 그리고 한곳의러

시아계 회사가 투자를 위하여 광물 및 

석탄자원법의 국회 심의 결과를 기다

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 법안은 현재 국

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상공회의소

장은 투자자들은 현재의 GtoB 방식 보

다는 BtoB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

하고 금번의 개정을 통해 광물 및 석

탄자원법은 채굴 광물의 품질, 환경 보

전, 채굴의 감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개선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미쯔비시 딴중 쁘리옥 추가 발전소 프로

젝트 수주 

PT PLN은 미쯔비시가 딴중쁘리옥 지

역의 추가 전기공급을 위한 720MW규

모의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다고 발

표했다. 계약은 오는 4월 말 채결될 예

5. 국제 /
   투자관련 이슈



64  한인뉴스

 인니-일본 경제협력 조약 비준안 합의

인니-일본 경제협력 조약이 양국의 비

준을 거쳐 2008년 8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리 무역부 장

관은 인니는 조약의 비준을 위한 국회

의 검토가 거의 끝났으며 일본은 금주 

국회의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

했다.

  

- 본 조약이 체결된다면 일본은 총 

9,275개 품목 중 80% 품목의 관세

를 철폐하며 10%는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 나머지 10%는 예

외 품목으로 남기게 된다. 반면 인니

는 총 11,163개 품목 중 58%의 관세

를 철폐하고 35% 품목의 관세는 향

후 10년 동안 철폐, 7%는 예외 품목

으로 규정한다

-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간호사

와 요양인력 시장을 개방한다

- 인니는 일본이 기술, 연구, 개발, 부동

산 임대업 등의 신규 진출 시 편의를 

제공한다 (해운, 항공 제외)

- 일본은 향후 인니 내 서비스 업종에 

있어 49%까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인니 내 일본 회사가 일본산 생산

용 자재를 수입할 시 면세 혜택

(USDFS)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조약은 인니 총 수출의 20%를 차

지하고 있는 일본 수출을 증진시키고 

650억불 이상의 신규 시장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 Arcelor Mittal 인

니 투자 관심 

AM의 계획은 인니 내 독립법인은 설립

하여 PT Krakatau Steel과 전략적 동반

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원자재는 PT Aneka Tambang으

로부터 확보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니 정부는 10개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이중 Krakatau 

Steel의 주식 중 40%를 외국기업이 인

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

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인니 국영기

업부장관인 소피얀 쟈릴은 아직 PT 

KS의 경영진과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AM은 연간 5백만 톤 규모의 철강회사

를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자와

섬에 500ha 규모의 대지와 50억불의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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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구비서류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 
등록신청서 작성 (한인회 비치)

한인회원증 발급

3. 회비납부
- 개인 Rp 120,000 / 년,  가족 Rp 200,00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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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등록 신청서 (남,녀)

                         일자 :

사진(2X3)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한국
본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도네시아
1                             Tel.

2                             Tel.

회사명
및

주소

1                             Tel.

2                             Tel.

입국일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비 자 (상용), (취업), (기타) KIM’S
NO. :

유효기간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여권번호 유효기간

                        20       .         .          .   (서명)

구비서류: 연간 회비,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가족 회원일 경우 가족 각자의 사진(2x3) 2장씩). 등록신청서(한인회 비치)



제1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시행요강 
              

나) 문항수 : 총 45문항(객관식)                             

다) 출제 범위 : 영어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사적인 지문과 고급 어휘 사용 및 정확한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60분 

       - 배점: 100점 만점으로 각 문항 당 배점이 다름. 

6. 응시 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7. 수상자 발표일 

: 2008년 6월 13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8. 시상 내역 

상명 인원 시상내역

대상 과목별 1명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과목별 2명 〃

우수상 과목별 3명 〃

장려상 과목별 5명 〃

9.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

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

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

용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 845-0455) 

- 자세한 사항은 JIKS 새 홈페이지(http://jiks.e-wut2.co.kr)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주 최 :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주 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후 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KOTRA, KOICA, 재인니한인회, 

재인니부인회, LG전자, 삼성전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대한항공, CJ, 코린도 그룹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

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

니다. 

1. 원서접수 : 2008년 5월 5일(월) ~ 5월 20일(화)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과목당 3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험일 시간 비 고

5.24(토)
국어 08:30~10:00(90분)

매 교시마다 시
험 10분 전 입
실 

논술 10:40~12:40(120분)

5.25(일)
수학 08:30~10:30(120분)

영어 11:10~12:10(60분)

5. 시험유형 및 출제범위 

 □ 국어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언어기초 영역, 언어기능 영역, 사고영역 평가 

나) 문항수 : 총 45문항 

다) 출제 범위 : 고교 전 교육과정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90 분 

       - 배점: 객관식 35문항, 주관식 10문항 

                 (주관식은  문항 당 3점이며 객관식은 문항 당 2점) 

  □ 논술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나) 문항수 : 일반 논술 1문항 

다) 출제 범위 :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범교과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120분이며 원고지 1600자 내외로 한다. 

                      (시험지와 답안지는 별도로 분리한다) 

       - 배점: 100점(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수학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계산능력, 이해능력, 적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나) 문항수 : 총 30문항(학교과정수준의 문제 25문제/경시대회

용 문제 5문제)  

다) 출제 범위 : [수학10-가나]전체, [수학I]전체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120분 

       - 배점: 객관식 70%, 주관식 30% 

          (각 문항당 배점이 다르며, 단답형 주관식 문제)            

□ 영어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문법, 어휘,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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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 1 8 , 1 1 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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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이드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80 1075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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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둥)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생활정보 가이드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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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5694 0805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 케어(리뽀까라와찌)     9815 9980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4586 123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발리 (지역번호 0361)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생활정보 가이드

광고문의

5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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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a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

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
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
TER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
TER, BCA

5%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도착한 한 장의 초대장. 그것이 화근이다?! 

1976년, 평화롭고 조그만 섬 신도. 이곳은 옆집 할머니의 칠순 잔치가 제일 큰 사건

일 정도로 소박한 동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섬에 한 장의 초대장이 날아든다. 그

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선생님, 은영이 과자공장으로 보

낸 편지에 대한 답장! 서울 과자공장으로 신도분교 전교생 12명을 초대한다는 내

용에, 가장 먼 곳이 읍내인줄 알았던 아이들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다.

바지락 한 움큼 20원, 아이스케키 5원... 옆집이장님 염소 1200원! 

진짜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거지라?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 섬에서 뭔 놈의 수학여행’이

냐며 보내 줄 생각은 안하고 구박만 한다. 이미 마음은 서울에 가 있는 아이

들, 어떻게 해서든 수학여행을 가려고 결심을 하지만 바지락은 열심히 캐

도 팔리지는 않고, 아이스케키는 팔려 하면 비가 내린다. 왠지 수학여행 가

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과 은영의 노력을 지켜보

던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드디어 신도분교 최초 수학여행을 

떠나게 된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드디어 서울! 

천둥소리를 내는 기차, 사람 목소리를 내는 TV, 자동으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모든 것이 처

음이라 신기한 아이들. 그들에게 서울은 꼭 놀이동산 같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엄마생각이 나는 길수(유승호). 몇 년 전 떠나가 버린 엄마가 보낸 편지주소가 서울이

었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서울, 어딘가에 엄마가 있는 것이다.



MOVIES

Horton Hears a Who!

이런 특별한 세상, 만나보셨나요?

2008년 5월, 두 세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모험

이 시작된다! 

‘눌~루랄라 정글’ 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졌지

만 티끌보다도 작고 여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차태현). 큰 귀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

을 수 있는 호튼의 특별한 능력은 어느 날 바

람을 타고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포

착한다. 그것은 민들레씨 속 먼지보다 작은 

티끌속에 사는 ‘누군가 마을’ 시장님(유세윤) 

의 비명! 작지만 처절한 시장님의 S.O.S가 감

지된 이상, 마음 착한 호튼이 가만히 있을 리

가 없다.

정글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는 설움을 겪으면

서도 ‘누군가 마을’을 구하기 위한 강행군을 

펼치던 호튼 앞에 이를 방해하는 심술맞은 악

당 독수리 블래드가 나타난다.

한편, ‘누군가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것을 

감지한 시민들은 하나 둘씩 모두 모여 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존재를 바깥 세상에 알리려고 

하나가 되는데...

과연, 호튼과 시장님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

겨, ‘누군가 마을’ 을 구할 수 있을 것 인가.

먼지보다 작지만 마법보다 환상적인 세계를 

선보일 영화 <호튼>이 오는 5월1일 관객들을 

찾아간다.

Iron Man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CEO이자, 타고난 매력으로 셀

러브리티 못지않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

이 개발한 신무기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그는 게릴라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의

해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게릴라군에게 

납치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에게 게릴라

군은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라며 

그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는 게릴라군을 위한 

무기 대신, 탈출을 위한 무기가 장착된 철갑수

트를 몰래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의 첫 수트인 

‘Mark1’를 입고 탈출에 성공한다.

최강의 하이테크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의 탄생!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만든 무

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

고 무기사업에서 손 뗄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Mark1을 토대로 최강의 하이테크 수트를 개발하는 데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을 쏟

아 붓기 시작한다. 탈출하는 당시 부서져버린 Mark1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수트 

Mark2를 만들어낸 토니 스타크.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현실에서 가능한 최강의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집적된 하이테크 수트 Mark3를 

마침내 완성, 최강의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으로 거듭난다.

아이언맨 VS 아이언 몽거 
토니 스타크가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 Mark1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한 게릴라 군은 토니 스

타크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Mark1의 잔해와 설계도를 찾아낸다. Mark1을 재조립하여 그들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대하고 강력한 철갑수트를 제작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게릴라군. 

토니 스타크가 갖고 있던 에너지원을 훔쳐 ‘아이언맨’을 능가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아이언 몽거’를 완성한 그들은 세계 평

화를 위협하고, 토니 스타크는 그들의 음모

과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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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고 싶은 동네

저자 정진국 | 출판사 생각의나무  

세계 최초의 ‘책마을’ 순례기! 
오래되어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곳, 책마을을 찾아 떠난 여행기. 길게 늘어선 헌책방과 주민들이 직

접 책을 들고 나와 벌인 수많은 좌판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쓴 1년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

겨 있다. 저자는 마을에 있는 ‘책’도 중요하지만 책이 있는 ‘마을’도 중요하다고 말하

며, 책마을의 모습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미술과 관련한 책을 쓰고, 번역하고, 기고하는 미술평론가이자 책을 좋아하는 

저자가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 유럽의 책마을로 훌쩍 떠났다. 2007년부터 2008년 

초봄까지 1년에 걸쳐 유럽 곳곳에 박혀 있는 스물네 군데 책마을을 돌아다니며 사

진을 찍고 글을 쓴, 1년간의 황홀했던 여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오래된 책과 책을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124컷에 달하는 사진이 어우러져 펼쳐진다. 

스키니 비치 - 앞서가는 그녀들의 발칙한 라이프스타일

저자 로리 프리드먼 | 역자 최수희 | 출판사 밀리언하우스 
 

S라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던지는, 두 여자의 발칙한 제안! 

‘건강한 아름다움’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트 책. 정크 푸드와 화학 성분을 멀리하고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건강한 몸을 가꾸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술, 담배를 버려라’, 

‘커피 대신 유기농 허브차를 마셔라’, ‘설탕의 유혹에 지지 마라!’, ‘항상 엉덩이를 들썩거려라!”’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만 한다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다. 

‘스키니 비치’식 라이프스타일은 매우 단순하다. 저자들은 날씬해지고 싶으면 몸이 건강해

야 한다고 말한다. 아스파탐이나 성장호르몬 등 유해한 첨가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유기농 

식품을 찾고, 소화가 잘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흰 설탕, 흰 밀가루나 흰 쌀로 만든 것들을 멀리하고, 충분한 양의 과일을 먹으며, 콩으로 

만든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저자들은 이 다이어트 방법을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번에 한 가

지씩 나쁜 습관을 줄여서 한 주간의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나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를 속이지 않고 본인에게 알맞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음식들의 진실을 통해 자연

스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 작품 자세히 들여다보기! 

‘책마을’은 헌책방이나 고서점이 모여 있는 동네를 말한다. 1962년에 영국 웨일스 

헤이 온 와이에서 리처드 부스가 성을 사들여 헌책방을 크게 열면서 세계 최초의 책

마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구 1천3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37개의 헌

책방과 16개의 갤러리가 있는 이곳은 이제 책마을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

었다. 많은 나라에서 영국의 헤이 온 와이를 모델 삼아 책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

며,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전역은 물론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등 전 세계에 책

마을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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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소주 한잔 하시죠 - CEO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 손성태 , 송형석, 박동휘, 장창민, 김현예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촌각을 다투며 사는 바쁜 기업의 CEO들이 솔직담백하게 털어놓는 인생역정! 

『사장님, 소주 한잔 하시죠』에는 깊은 밤 선술집에서 건져 올린 성공인들의 삶의 정수가 

담겨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006년 12월에 신설한 ‘CEO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내용을 토대

로 하고 있다. 지면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단행본으로 재구성해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CEO들은 인터뷰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문에는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이기태 부회장을 필두로, 장기적 전략 수립의 

대가인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 소리없는 실력자 한국석유공사 황두열 사장 등 산전수전, 공중

전까지 거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인의 세상사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경영철학 및 인생

철학, 고생담, 인간적 고뇌, 가족과 주변인물들의 이야기까지 아낌없이 공개한다. 

똑똑하게 대화하라 - 통通하려면    
 저자 도리스 메르틴 | 역자 박희라 |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대화 전략!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는가?『통하려면 똑똑하게 대화하라』는 단숨에 

통하는 쉽고도 멋진 대화전략 41가지를 소개한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하게 대화하는 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똑똑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화법부터 바꿔라!”라

고 말하며 어디에서나 ‘通’하는 대화 매뉴얼을 제시한다. 

대화 분위기를 유쾌하게 연출하는 법, 공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전략, 상대의 마음

을 사로잡는 법, 복잡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법, 공격적 반응에 대처하는 법, 좋은 분위기

를 연출하는 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야기의 힘을 이용하고 스스로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 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 이야기 동물원    
저자 심우장 , 김경희, 정숙영, 이홍우, 조선영 | 그림 문찬 | 출판사 책과함께  
 

옛이야기 속 동물들을 불러 모은 ‘이야기 동물원’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는 인간사를 닮은 동물들의 세계를 그린 우리의 옛이야기를 

살펴보는 책이다. 새로운 이야기 자원을 개발하고자 한 신진 필자들이 뜻을 모아 그동안 잊혀

져 있던 우리 고유의 설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동물’을 주제로 한 옛이야기를 가려 뽑았는데, 동

물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비친 인간의 자화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옛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자체로 동물이면서 또한 사람이기도 하다. 동물들의 행동

은 그들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사람의 행동을 대변한다. 인간사와 꼭 닮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사람 사는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물 이야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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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

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

함)을 등록 공관에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

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철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조

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물론 여행중인 우리 국민들

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별첨

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요령”: 질병관

리본부 제작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

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

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

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

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

리대사관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

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

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사관)에 문의하여 주

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회

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5월 공지 사항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 영사확인 안내

1. 한국의 각 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는 대학교 마다 다르므로, 먼저 대학교에

   확인하여 어떤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가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B. 부 또는 모의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C.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허가서, 세금관련 영수증

D. 기타서류

영사확인 받을서류 수수료 준비사항

(A)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Rp. 19,200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영
문으로 발급받아 인니 공증사
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국제학교 (JIKS 포함) :
원본 제출하거나, 사본일 경우 
사본을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B)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Rp. 19,200
반드시 원본을 인니 공증사
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사
본 불가능)

(C) 사업자 등록증
회사설립 확인서
세금관련 영수증

(D) 기타

각 Rp. 19,200

영문 번역한 후 인니어 문서
(사본)와 영문번역서 모두를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
아 제출

3. 제출방법:영문번역문(상단), 인도네시아 문서(하단)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4. 제출부수: 발급요청 부수 + 1부(사본)대사관 보관용

5.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2일

6. 관련근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 32조, 34조,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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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

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부동산 인허가 무료상담
상담시간: 금요일 오후 2시~6시, 토요일 오전 9시~12시

상담 방법: 대면,통화 및 이메일

상담범위: 토지, 부동산 관련 각종 인허가

상담자: 이소왕 SE,SH(두왕컨설팅 대표)

휴대폰: 0816-846-631

직통: (021)520-7153, 527-3630

이메일: doowang@cbn.net.id

두왕컨설팅(대사관 옆 건물)
Korea Center Bldg.
Jl.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한인회 무료법률상담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상담자 : 신동준 변호사 외 인니변호사 2명
           (한인법률사무소)
장소 : 위자야 센터 Blok F-48, 가야성 3층
Jl. Darmawangsa Raya Keb-Baru Jakarta
Tel : (021) 7280-1011(직통), 핸드폰 : 0811-811-257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각종 민사, 형사소송사건, 노사관련문제, 기업법

무, 특허상품권 관련, 보험사고건, 세금추징 관련, 부실채
권 문제, 체류관련(이민국, 노동부, 경찰) 등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재사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Tel. (021) 525-5959, 휴대폰 : 0816-1911245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

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
송.중재 등 법률문제 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상담자 : 김민수 변호사 (P.A.K 변호사 사무실)
장소 : Wisma Korindo 5층(코린도빌딩 5층)
Jl. M.T Haryono Kav.62 Pancoran Jak-Sel
Tel. (021) 797-6254, 휴대폰 : 0816-794-257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 법무, 노동법, 합의, 중재, 합병, 취득, 은행

법, 교역법, 국제상거래법, 이민국법, 지적재산권, 토지
법, 아파트법, 세무법 등                  

New

New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9962 / 매일

  경 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 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센터

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
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서울 21:40 / 06:40+1 매일

KE627 서울 >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3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10+1 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30 / 08:30 화,목,토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10 / 23:10 월,수,금

2. 기간: 2008년 3월 30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 (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